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명에대한수중수색이 종료

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더 이상의 고통

이 있어서는 안 된다 며 수색중단을

요청했고, 정부 역시 실종자 발견

가능성이희박하고무리한수색은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 며 수

색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향후 수습은 선체 인양

문제에집중될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3 4 22 23면

이주영해양수산부장관은11일대

국민발표를 통해 수색이 장기간 반

복되면서이제실종자를발견할가능

성이희박해졌을뿐만아니라안전에

관한현장의거듭된우려의목소리가

높아지면서잠수수색이한계에이르

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이라며 수

색중단이정부입장임을전했다.

현재 세월호 실종자는 단원고 학

생 4명(남현철 박영인 조은화 허다

윤), 교사 2명(고창석 양승진), 일반

승객 3명(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등

9명이다.

수색 종료 선언은 전문가들의 진

단에따른것으로보인다.

민간잠수사등전문가들은세월호

침몰후시간이많이흘러선체내격

실의붕괴 위험이 있는데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해상여건이나빠져수

색이중단돼야한다는입장을피력해

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도 정부 발

표 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기자회

견을열고 수색에대한아쉬움이 많

이남아있지만저희처럼사랑하는가

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

이 더 이상 생겨서는안 된다고의견

을 모았다 며 수색중단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다만, 수중수색 활

동을중단하더라도 정부가 9명의 실

종자를찾기 위해 선체 인양등방법

을강구해달라고했다.

이 장관은실종자 가족들에게 아

직 차가운 바다에 핏줄을 남겨둔 그

분들의 가슴 절절한 용단에 죄인의

심정으로경의를표한다 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종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

할예정이다.

/김태성기자mrkim@kyeongin.com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로 기록된

세월호참사의핵심책임자인이준석

(68) 선장에대해법원이살인이아닌

유기치사 상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36년형을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모아졌던 살인

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형사11부(임정엽부

장판사)는 세월호선장 및 선원 15명

에대한선고공판에서이준석에대해

유기치사 상, 업무과실선박매몰, 선

원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

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

부는 검찰이 이씨에 구형한 살인 및

살인미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선박) 위반등의혐의에대해서

는무죄로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법률상 계약상 승객들에 대해 구호

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선내에대

기중이던승객을버리고세월호를탈

출하여유기한점 을들어유기치사

상혐의를인정했지만, 당시이씨가

승객에게 퇴선명령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며 살

인죄를적용하지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VTS(해상관제센

터)기록과 진술을 종합해 볼때 이준

석과 김영호(2등 항해사) 등이 퇴선

명령을내렸다고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이들의세부적인진술내용이

다르다고해서퇴선명령지시를했다

는진술자체가허위라고볼수없다

고설명했다. 더불어 이씨와김영호,

강원식(1등항해사) 등이 퇴선명령에

대해허위진술키로모의했다는검찰

의주장에대해서도 퇴선 이후이들

이 모의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입

증되지않았다 며인정하지않았다.

한편, 법원은 이씨와함께 살인죄

가 구형됐던 기관장 박기호는 당시

조리실바닥에쓰러져있던조리부승

무원 2명을 구조하지 않은 혐의만을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0년형

을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형을선고했다.

/공지영 강영훈기자 jyg@kyeongin.com

누리과정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

란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증세없

는복지의 한계 에 대한공론화필요

성을제안했다.

시교육청은11일내년도예산안편

성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무상급

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에 대한국민적 합의는끝났다. 다만

전국 시 도교육청 재정위기를 계기

로 증세없는복지의한계 에대해정

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생각해 볼

수있는계기가되길 바란다 는공식

입장을내놨다.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온 근본 원

인을누리과정 지원예산이라고지목

한 시교육청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

은 중앙정부가, 교육감이 약속한 것

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 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다시요청한다 고촉구했다.

시교육청은내년도누리과정 지원

에 필요한 2천696억원의 41.9%인 1

천130억원만 편성했다. 어린이집은

3.5개월분, 유치원은 7개월분만 반

영했다. 시교육청 김진철 대변인은

누리과정 미편성분을모두예산안에

반영할경우전체가용재원(4천476억

원)의 60%를차지하게된다 면서 이

럴 경우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운영

비를50%줄여야해사실상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다 고 설명했

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연

계시키려는 것과 관련, 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385억원 전부를 삭

감해도누리과정을감당하지는못한

다 고선을그었다.

시교육청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나는 학교 현장을 위해 학교기본

운영비 를유지하는데최우선 순위를

두고내년도예산안을편성했다 면서

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학교운

영비는아이들의행복과민생에 직접

영향을미치는만큼 교육재정이 민

생 재정 이란 방향을 잃지않기 위해

초등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누리과정

예산일부를편성했다 고밝혔다.

한편,인천시의회는다음달 2일부터

시교육청이 제출한총 2조7천743억원

규모의내년도예산안을심사한다.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시교육청내년예산설명회

정치권 시민사회공론화제안

무상급식전부삭감해도

누리과정감당불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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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209일만에수색종료 이준석선장살인죄는무죄

세월호실종자수색작업이참사발생

209일 만에 종료된 11일 오전,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수색중단결정배경을설명하

고 향후 인양계획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

(사진왼쪽). 한편, 이준석 선장등세

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법원이 이 선장에 대해 유

기치사 및 치상죄 혐의로 징역 36년

을선고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세없는복지의한계

누리과정정부책임을

인천시의 문학터널(민자도로) 사

업 재구조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

다.인천시는 문학터널재정절감방

안 동의안 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

다고11일밝혔다.

시는 문학터널 재정 지원을 줄이

고자 문학터널 운영사인 군인공제회

등과 사업 재구조화에 관해 협의해

왔으며개략적인협의결과를토대로

동의안을마련했다.

동의안은 현재 최소수입보장

(MRG) 방식의 재정 지원 방식을비

용보전(SCS)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

용을담고있다. 비용보전 방식은터

널 운영비보다 통행료 수입이 적을

경우, 그차액만지원해주는것이다.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재정 지원

방식도 올 4월 최소수입보장에서 비

용보전으로변경됐다.

동의안에는문학터널 측에보장해

주던 수익률을 4%대로 낮추겠다는

내용도포함됐다. 이는현재 시가보

장해주는수익률의절반수준이다.

이 외에 문학터널측이 갖고 있는

통행료 조정권을 시가 확보하고, 지

원금지급시기를 연도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바꾸는내용이 동

의안에있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 재구조화에

성공하면 문학터널에 들어가는재정

지원금 규모가 매년 평균 50억원 정

도줄어들것으로전망됐다. 시가 문

학터널에재정지원을해야하는기간

은 2022년까지다. 이를 감안하면 향

후 8년간총 400억원을절감할수있

는셈이다.

시관계자는 우리가 (문학터널측

에) 요구한 내용이 상당부분받아들

여진것으로알고있다 면서도 세부

적인 내용은더논의해야한다 고말

했다.

이번 동의안은 다음 달 중순 시의

회에서처리될예정이다.

/이현준기자uplhj@kyeongin.com

문학터널재정절감속도낸다

최소수입보장 비용보전

보장수익률 4%대인하등

시 운영사와동의안마련

法 퇴선명령안한증거없어

유기치사 상혐의36년선고

기관장만 살인인정 30년형

나머지피고 13명 5~20년형

같은날 세월호두표정더이상의고통안된다

실종자9인가족들요청

발견가능성희박 잠수한계

정부도판단…향후인양논의

한중FTA관광업계부푼꿈 7 말뿐인유병언범죄수익추징 23

ABC공사경기 인천공개부수압도적 1위



고양 한류월드로의 유치가 결정

된 케이팝(K-POP) 공연장의 경제

성이 매우 낮아 민간사업자를 찾기

가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11일 경기도의회 권칠승(새정치

화성3)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

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

관리센터의타당성분석검토보고서

에 따르면 K-POP공연장의 B/C(경

제성분석) 값은두가지안에따라최

대 0.64, 최하 0.47로 각각 나타났

다. 경제성 분석값이 1이하면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이 적어 투자 효과

가 없다는 의미로 보고서는 민간투

자자가참여하기에는낮은수익률이

예상된다고결론냈다.

K-POP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체

수익중관람수익과광고협찬, 명칭

사용권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63.7%를 차지하는데 이 3가지 수익

구조가불확실하다는것이다.

이때문에도가30년간의무상임

대기간이 끝난 후 민간투자자로부

터 공연장을인수받고나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애물단지 시설로

전락할 수도있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의원은 임대기간만료이후에

도에 커다란 부담을주는시설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사업자가 (적자로

인해) 운영에서 손뗄 우려도 있다

며 도는내방객숫자계산방식을재

검토해추진하겠다는데안되는것은

안된다고해야한다 고비판했다.

이어 현박근혜대통령공약사항

이라고 도가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지 의심이 든다. 도가 중심을 잘 잡

아야한다 고덧붙였다.

도관계자는 도의경제성분석에

서는B/C 값이 1이상나왔다 며 사

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계약을잘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K-POP공연장 건립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한류월드내 테마파크 부

지에2천775억원(국비 250억원포함)

을 들여 1만8천석 규모의 주공연장

(5만9천889㎡), 1천100석의 보조공

연장(3천351㎡) 등을짓는사업이다.

/김민욱 유은총기자kmw@

kyeongin.com

경기도는 공휴일 야간 등 의료취

약시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히

병원을찾을수있도록돕는 골든타

임존 사업 을 시행중이라고 11일 밝

혔다. 이 사업은골든타임(외상환자

의 생존율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미치는초기 시간)

을단축하는게핵심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

터에따르면전국적으로중증응급질

환자의 28.8%는최소한번 이상전

원(병원간 이송)을 경험한다. 한 번

병원을옮길 경우 4시간, 두번 이상

이면 응급수술과시술, 집중치료등

최종 치료를 최고 14시간이나 지연

시킨다.

도는 이같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

도전역을4개권역으로묶어응급실

을갖춘의료기관 60곳 가운데 절반

인 30개소를질환별당직의료기관으

로선정해운영하고있다.

대상 질환은 응급질환 중 중증에

해당해 빠른수술과시술이 필요하거

나 의료수가가낮아 의료기관이 치료

를꺼리는뇌실질출혈이나 장중첩 등

11개 질환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나 재난 응급의료상황실(02-6362-

3455 또는129)에전화하면환자를치

료할수있는적합한병원을안내받을

수있다.도관계자는 도민이안전하

고 신속하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수있도록응급의료체계를지속

적으로 구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경기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올해

전국최하위권으로조사됐지만정작

도는 이같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

고있던것으로드러났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

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올해전국17

개 광역단체의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도의 장애인 복

지수준은부산 전남 경북과더불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성적이 저조해 민간부

문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지자체중 바닥 수준

이었다. 각종복지서비스 지원 정도

와 의료비 활동지원비 지급규모도

평균치를넘지 못했다. 장애인에 대

한교육수준역시 전국평균에미치

지못했다.특수교육담당교원수와

학급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충분

한상태인 것으로집계됐지만, 정작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중 실

제 교육을받고있는학생수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을 이수한후 진

학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 학생수도

최하위권이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논란이 되자

도는 솔직히 잘 몰랐다. 파악해서

조치하겠다 고 해명했다. 보건복지

위 김광성(새정치 비례) 의원은 장

애인 정책에 대한 도의 태도가 안일

하다 고비판했다.

BTL 방식(임대형 민간투자방식)

을통해 300병상규모로신축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도의료원 이천병

원 역시 쟁점이 됐다. 김승남(새 양

평1) 남종섭(새정치 용인6) 의원 등

은 300병상 규모로지을필요가있

는지, 적자를키우는결과만초래하

는게아닌지 검토해볼필요가있다.

연천 가평처럼 이같은 인프라가 부

족한 곳은어떻게 할지 대안도함께

모색해야한다 고입을모았다.

한편 이승철(새 수원5) 의원은도

공무원들의지나친외부강의(경인일

보 10월21일자 1면 보도)에 우려를

표했고, 류재구(새정치 부천5) 의원

은도가 3년간노숙인 관리를위해 1

명당 1천6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고질타했다.

/강기정기자kanggj@kyeongin.com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2 종합 제21363호

이공명g498mm@kyeongin.com

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한경 경기도보건복지국장이 업

무보고를하고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경기도장애인복지 최하위
與연금법개정안

공무원 99%반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

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공

무원 단체가 진행한 찬반투

표에 절대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것으로잠정집계됐다.

50여개 단체로구성된 공

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

본부 (공투본)는 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기자회견

을통해 새누리당공무원연

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

표에서 투표참여자 44만5천

208명 가운데 98.64%가 반

대했다 고밝혔다.

찬성은 0.99%인 4천411

표였으며, 무효표는 1천652

표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잠정 집계이며 최종 집계는

17일에 최종공개된다. 공투

본은전교조등미개표분량

을 반영한 최종 투표인원은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

했다.

공투본은 압도적 다수의

공무원이새누리당의연금법

개악안을반대한다는일치된

의사가 수렴됐다 면서 공무

원연금법개정안을철회하고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

적 합의체 를 구성하라고 새

누리당과정부에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중증응급환자구명 골든타임존 시행

K팝공연장, 경제성에발목잡히나

타당성보고서결과분석값 1이하…낮은수익률예상

민간사업자임대만료이후 애물단지전락우려 지적

30개소질환별의료기관운영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오는 19일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창조경제와

녹색성장의 연계 를 주제로 콘퍼런

스를 연다.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우리나라가 주

도해만든첫국제기구로, 현재 24개

국이회원으로가입돼있다.

콘퍼런스 주요 의제는 ▲최첨단

녹색기술의 과제 진단과 해결 방안

▲녹색금융 분야의 수요와 공급 부

조화현상 해결 방안 ▲녹색성장 분

야 혁신적 투자 모델 모색 ▲녹색성

장과 창조경제의 시너지 극대화 방

안 등이다. 저녁 세션에서는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환영사를, 라젠드라

파차우리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

회(IPCC) 의장이기조연설을한다.

이번행사에는수실로밤방유도요

노(GGGI 의장 내정자) 전 인도네시

아대통령, 윤성규환경부장관, 메리

로빈슨(전 아일랜드 대통령) UN 기

후변화특보, 유정복인천시장, 산야

수렌오윤몽골환경부장관, 루익포

숑 세계물위원회 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참석할예정이다.

한편, 행사전날인 18일에는수실

로밤방 유도요노전 인도네시아 대

통령의 GGGI 의장직 임명 연설을

시작으로GGGI총회가열린다.

/목동훈기자mok@kyeongin.com

GGGI 국제콘퍼런스개최
창조경제 녹색성장연계… 19일송도서

의료비지급 교육수준평균미만…고용률은 바닥

道,행감서논란되자 몰랐다…파악후조치 해명

<고양한류월드>



세월호 참사 후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내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

지않았다.

그러나위험해진수색여건등불가

피한결정이라는데실종자가족들도

동의하면서 수중수색 작업은 종료됐

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선체 인양을

준비할예정이다.

■실종자수색 과정은=사고발생

이후꾸려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경 해군 소방대원 민간잠수사와

합동구조팀을 꾸리고 선체 및 해상

수색, 구조 작업에 나섰다. 강한 조

류등외부적환경은물론, 정부의혼

선 등으로구조및 수색은더디게 진

행됐다.

침몰 시점부터 20여일간은 하루

도빠짐없이시신이발견되면서 4월

29일까지 수습된 시신은 200구가

넘었다. 하지만 수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체 붕괴가 진행되면서 시신

이 수습되지 않는날이 차츰늘어갔

다. 다이빙벨투입 등도이뤄졌지만

별다른성과를얻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9일에는 295번째 희생

자인 단원고 황지현 양이 발견되기

도했다.

■수색 중단 배경은=정부와실종

자 가족이 수색 중단에 합의한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수색여건이다. 또

수중 수색을 통한 실종자 발견 가능

성이 희박해진 이유도 있다. 세월호

침몰 이후 7개월가량 지나면서 선체

내 격실은 붕괴위험이 있는 상태다.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해상여건

까지 나빠지고있다. 이에 정부는물

론 실종자 가족들도 수색작업에서의

사고를우려해왔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수색중단

이불가피하다는방침을실종자가족

에게 전달하고, 동의를얻어냈다. 세

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

난 7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점도수

색종료의요인중하나다.

■선체 인양은?=수색이 종료됨에

따라세월호선체인양이최대현안이

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 등

을통해 실종자를찾아달라고정부에

요청했다.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는 해역 여

건, 선체상태등전문가검토는물론

국민과 실종자 가족의 의견수렴과정

이 필요하다. 이른 시일내에 인양에

대한 의견이 모일 경우 내년 봄 이후

본격적인 선체인양작업이 이뤄질 것

으로전망된다.

세월호가국내에서운항중인여객

선 가운데 최대인 6천825t급이어서,

인양작업도 수색만큼이나 어려움이

예상된다.전문가들이예상하는인양

기간만최소1년이상이며, 비용도수

천억원이들것으로예상된다.

/김태성 공지영 강영훈기자

mrkim@kyeongin.com

회의서절차 지원방법논의

인천합동분향소철거검토

세월호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가 정부의 수색 종료 결정을 받아들

인실종자가족들의입장을존중한다

는뜻을밝혔다.

11일 일반인희생자대책위관계자

는 함께힘든시간을견뎌왔기에 짐

작이 간다.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어

려운결정을내리셨다 며 실종자장

례와 선체 인양 작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진행했으면한다 고했다.

일반인대책위는이날오후10시께

임원회의를 열었다. 임원회의 주요

안건은 실종자 장례 절차와 지원 방

법, 일반인 희생자 인천정부합동분

향소 철거 여부 등이었던 것으로 전

해졌다.

일반인 대책위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만약 대책위에서 (인천정

부합동분향소) 철거 쪽으로 의견을

모으더라도나머지 일반인희생자가

족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찬반 투표

로결정할수도있다 고했다.

인천정부합동분향소 철거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인 것은 인천시도 마찬

가지다. 시는정부에서 5억원의특별

교부세를받아지난 5월 18일부터 인

천정부합동분향소와 대책위 사무실

등을 운영 중이다. 특별교부세는 이

달 중순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

고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열

악해 자체적으로 인천정부합동분향

소운영비를마련하기어렵다 며 정

부에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한다

고해도언제받을수있을지몰라난

감한 상황 이라고 했다. 이어 조만

간 일반인 대책위와 인천정부합동분

향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

려고한다 고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는 인천, 경

기, 서울, 제주주민 43명과 시신 수

색작업에나섰다변을당한잠수부2

명 등 총 45명이다. 이 중 38명의 영

정이 인천정부합동분향소에 안치돼

있다. /박석진기자psj06@kyeongin.com

격실붕괴위험 겨울철기상

사고우려수중수색마침표

전문가검토후봄인양착수

인천가족공원내2층규모

14일설계용역… 2월착공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

관건립사업이내년 4월이전완공을

목표로진행되고있다.

인천시는부평구인천가족공원내

에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

관을건립하고자 오는 14일 설계 용

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90일이다. 시는유가족요청을수용

해인천가족공원내 1천200㎡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400㎡규모의추모

관을건립할계획이다.추모관1층에

는 추모실과 사무실, 2층에는 안치

단과제례실이마련될예정이다.

시는이번 용역을통해 추모관건

물형태, 추모비, 주변 조경 등밑그

림을그린다.또공사기간과비용을

산출하게된다.

시는내년 2월추모관건립공사를

시작해 참사 1주기를맞는내년 4월

이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용역비약5천만원을우선시비

로부담했다 며 공사비는안전행정

부와논의를거쳐 추후지원받을예

정 이라고했다. 또 내년 4월 이전

완공을 위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 이라고

했다. /박석진기자psj0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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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인양최소 1년비용만수천억예상

이주영해양수산부장관이 11일오전서울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눈시울이붉어진

채세월호사고현장수색종료를발표한뒤침통한표정을짓고있다. /

1주기맞춰일반인희생자추모관건립

11일오후경기도안산시의한전통시장에서인천순복음교회교인들이장을보고있다. /인천순복음교회제공

인천순복음교회 교인 1천200여

명은 11일 경기도안산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안산시민, 전통시

장상인들과만나이들의아픔을함

께했다.

교인들은이날오전 10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 합동분향소에

서 세월호참사희생자와실종자들

에게 분향을 했다. 최근들어 한산

했던 분향소에모처럼 추모행렬이

길게이어졌다.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규 담임목

사를비롯한교인들은유가족을만

나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제택

(50 인천 남동구)씨는 외아들을

잃은 한 유가족이 시절이 지나면

잊혀져 갈 것이겠지만, 꼭 기억해

달라 고 당부했다 며 종교인으로

서다시는이런비극이일어나지않

기를기도드렸다 고말했다.

분향을 마친 교인들은 안산시내

전통시장 곳곳으로 흩어져 점심식

사를하고, 한 사람당 5만원어치씩

장을봤다. 경기 침체와 세월호 참

사로인해활기를잃은안산전통시

장 상인들을 돕기 위해서다. 박석

길(61 인천 서구)씨는단원구원곡

동보성시장의한식당에서 교인들

과 함께 팥칼국수로 식사를 했다.

박씨는 보성시장을 돌며 쌀, 김

치, 된장, 가족들에게줄내의등을

샀다 고말했다.

최성규 담임목사는 성도들이

함께나서 안산지역에 힘과격려를

주자는 취지로 방문했다 며 세월

호 문제가 마무리되고, 지역이 다

시 살아날때까지 지속적으로방문

할예정 이라고말했다.

한편, 인천순복음교회는 12일

전남 진도군에서 생산한 햅쌀

(20㎏) 1천400포를 구입해 인천지

역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

인 등소외계층 1천400명에게 전달

할예정이다.

/박경호기자pkhh@kyeongin.com

일반인대책위 실종자장례중요한시점 수용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국회의

원 특권 내려놓기 의 일환으로 제시한 체포

동의안 개선 등 혁신안이 당내 의원들의 반

발로의원총회에서추인을받는데실패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

린 의원총회에서 혁신특위가 지난 9월 말

출범 이후 내놓은 혁신안들을 소속 의원들

에게공식보고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체포동의

안 개선(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체포동

의안 계류 72시간 경과시 자동 가결, 체포

동의안 석방요구안기명투표전환) ▲정치

인 출판기념회전면금지 ▲의원 무노동무

임금 적용추진 ▲내년 의원 세비 동결 ▲

의원겸직금지 대상확대추진 및 국회윤리

특위 강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두는방안등총9개안이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

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100명

상당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발언

에 나선 15명 중 4명을 제외하고는 혁신안

에대한불만을표출했다.

특히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내년도의

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개선안 등에 불

쾌감을그대로표출한것으로알려졌다.

김성태의원은 보수혁신의진정한가치

를 하나도 담지 못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

려놓기만 한다면 국회의원 기득권 박탈위

원회 라고 하든지 해야지 라고 맹비난했

다. 김태흠 의원도 출판기념회 금지도 위

헌이고, 회의 참석 안 했다고 세비 삭감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고 꼬집었다. 김 대표

의 항공기 이코노미석 탑승 방침과 관련해

서도 일부 의원들이 따갑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보인 김세

연 유재중 신성범 박명재 의원은 당내 반

발기류속에묻혔다.

김 대표는 의총 마무리 시점에 혁신을

위한첫단계이기때문에지켜봐달라 며추

가 의견수렴을 위해 의총을 계속 개최키로

했다. 김 혁신위원장은기자들에게 혁신은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뤘

다 면서 혁신안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당이먼저발의해서여야가합의

할수있는것은해나가겠다 고말했다.

혁신안추인이물건너간상황에따라혁

신안 원안이 후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

스레제기된다.이날혁신위의혁신안은국

회의원특권내려놓기차원의 1단계방안이

고, 추후정당과정치제도등큰틀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혁신안을 논

의, 결과물을내놓을예정이기때문이다.

/송수은기자sueun2@kyeongin.com

새누리당 전하진

(성남 분당을 사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의 기조 중 하나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

해 연료전지산업활

성화포럼 (이하 연

료전지포럼)을창립한다고11일밝혔다.

연료전지포럼은 신재생에너지 및 분산

전원기조의확대를통해연료전지를대형

화해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대안

을 마련하는 모임이다. 포럼 대표인 전 의

원은 지구온난화등환경문제, 원전사고,

송전탑 건설 갈등 등으로 안정적 에너지공

급을담보할수없다 며 이러한환경의변

화에 따라 고효율 친환경 상시발전이 가능

한 연료전지의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구축

해 나가기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 고 말했

다. 포럼에는 국회와 산학연은 물론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연료전지 산업 활

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방침이다.

한편 포럼에는길정우, 김상훈, 부좌현,

이강후, 이원욱, 장윤석, 정두언, 홍영표,

홍익표, 홍지만의원(가나다순) 등국회산

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의원 10명과에너지

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신

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연구원, 서울대

와포항공대등굴지의교수들도참여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새누리당 함진규

(시흥갑 사진) 의원

은 11일 국회에 제출

된 헌법개정특별위

원회구성결의안 서

명을 철회한다고 밝

혔다.

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명

은 지난 5월에 했던 것으로 당시는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던 시기였으며 순

수하게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동참했던

것 이라며 철회의 뜻을 전했다. 친박계인

함의원의철회에앞서 충청 출신의정우택

의원도철회한바있다.

함 의원은 현 시점은개헌 논의가 정치

쟁점화돼 서명 당시의 취지가 퇴색되었으

며 서명 후 6개월이나 경과했는데도 서명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동의 여부를 묻지않

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문

제가 있다 며 개헌 논의는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고 말

했다.

한편 인천 출신의 홍일표(인천남갑) 의

원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서명한 사실이

없다 며 서명 사실 자체를부인하는등 총

4명이 개헌특위에서 국회에 제출한개헌특

위구성결의안의서명을철회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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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

갑 사진) 의원은 11

일 국회의원회관에

서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과 공동으로

정부조직개편, 제2

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최근국회를통과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며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를 진단, 모색하기

위해마련됐다.토론자로나선 이향수건국

대 행정학과 교수는 너무 급한 문책성 조

직개편이 이루어졌다 며 이미 개편 방향

이 정해지다보니 방향이 한정적이어서 초

기 대응실패에대한반성과고민없이 개편

안이만들어졌다 고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9 11사태 이후 국토

안보부가 신설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과 상반되게 우리는 대국민담화 발표후

불과 10여일만에 개편안이 만들어졌다 며

컨트럴타워는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다루는

행정조직까지 다 끌어모으려는 발상은 매

우잘못된것 이라고강조했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與 특권내려놓기혁신안 의총서퇴짜
체포동의안 개선등당내반발 커

일부수용입장 묻힌채추인실패

혁신원안 후퇴할것 관측도솔솔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특별법 후

속대책과관련, 희생자와유가족들에대한

배 보상문제를소관상임위인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즉시논의키로합의

했다.

또 한 호주, 한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 문제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후논의를거쳐 조속한시일내에결

정키로했다.이와함께민생경제활성화와

관련, 여야가합의한법안은우선처리하고

이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쟁점 정

리를위한회의를진행하기로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

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

표가 밝혔다. 이에비해 무상복지,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위

산업)국정조사 등의 쟁점은 여야가 의견만

교환한채합의사항을도출하지못했다.

무상복지 문제와관련, 새누리당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보육 대책 마련을 위

한 TF(태스크포스)팀을 당내 특위로 가동

키로결정했다.야당제안이 들어오면 검토

해 보겠다 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위의장과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간사가 TF를 구성해 여당

에게제안할생각을갖고있다 고말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

정조사 문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

다.이와관련, 새정치연합은이날MB정부

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문제점을 추가 제기

하는등국조를거듭요구했다.

MB해외자원개발국부유출진상조사위

원회 위원장인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

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가 MB정부에서 결정해 진행중인 사업

들중상당수가투자비의추가납부가예정

돼 있다 며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

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총

투자비는 현재까지 투입된 41조원을 포함

해72조원을넘어설것이라는분석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브리핑

을 통해 단군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인

해외자원외교의 권력형 비리의혹 실체가

속속드러나고있다 며 의혹을낱낱이 밝

혀국부유출의책임자를찾아책임을묻고,

손해배상 청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순기 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광역버스입석운행문제등 숨통

2015년 경인지역 국고지원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대폭 증액되거나 정

부안에서 삭제 제외된 주요 사업예산들이

새로편성돼최종심의과정이주목된다.

국토교통위는 1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내년도 예

산안을심사했다.국토부는우선 수도권광

역버스 입석 운행 해소를 위해 경기 인천

지역과관련한예산을편성치않았지만, 소

위에서 지역적 특성을고려해 총 48억원을

순증시키고, 경기 인천이 배분하기로합의

한것으로알려졌다.고양시와부천시를연

결하는 대곡~소사간 인덕원~수원간 복선

전철 사업도 각각 20억원과 100억원 순증

됐다.당초67억원이반영된수원역광역환

승센터 사업은 조기완공을 이유로 소위에

서 22억원을추가 증액했다. 또구리~포천

간민자고속도로보상비는국토부에서 4천

230억원을 책정했지만, 2017년 조기 개통

을위해내년까지 보상비 95% 확보가필요

하다는이유로3천978억원을증액시켰다.

이와함께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3천833억원에서 1천417억원이 추가 증액

됐으며, 154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토

당~원당간국대도건설사업도80억원을추

가했다. 89억원이책정된국도39호선의관

산~원당간 국대도건설 사업은 150억원이

증액됐고, 148억원이 반영된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간국대도사업도27억원이더해

져사업이순탄하게됐다.

그러나서울~문산간고속도로사업은보

상민자유치건설보조금으로 1천억원이 책

정됐으나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를 넘

었다는 이유로 논란속에 통과되고, 광명~

서울간민자유치건설보조금(100억원)은노

선계획, IC 위치 등해당지자체 및 주민들

과협의조정이 선행돼야한다는이유로잠

정 보류되는 과정을 거쳐 예결특위 심의를

통과할지주목된다.

/송수은기자sueun2@kyeongin.com

여야세월호법후속책논의즉시

무상복지 연금개혁 국조는머뭇

지난6 4 지방선거에서무소속으로당선

된 김성기 가평군수가 새누리당에 입당했

다.김군수는11일가평읍새누리당가평연

락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입당

사실을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도밝

힌 바와 같이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노력이든할각오가돼있다 면서 지

역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당

입당을결심하게 됐다 고입당배경을설명

했다. 그는 가평군은 각종 중복규제로 군

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

고, 낮은재정자립도로독단적인 자체사업

은엄두도낼 수없는열악한현실에 있다

면서 이러한어려움을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입당이 필요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중첩된 규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입

성해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와 연계 중첩

규제를 풀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

여 지역 현안사항을조속히 해결해야만한

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새누리당

입당을하게됐다 고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kms@kyeongin.com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정상회의참석차중국베이징을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제안한 아

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

이징로드맵을적극지지한다 고밝혔다.

박 대통령은이날 오전 베이징 시내에서

60㎞떨어진휴양지옌치후(雁栖湖) 국제회

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

서 5분간의선도발언을통해 저는아태지

역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는먼저 역내의무역과투자자유화를가속

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

각한다 며이같이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는 진행 중인 여러

무역 자유화 노력이 지류라면 FTAAP는

큰강이라고비유한바있다 며 이러한자

유화 노력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 효과

는훨씬커질것 이라고강조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자유무

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

국으로구성된APEC의최종목표이다.

박대통령의이번지지의사표명이새판

짜기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외교정세나 중

국과미국사이의세계경제패권경쟁에어

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지역

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 과 관련, 한국은

그동안의 성과를바탕으로내년부터 2단계

사업을추진할계획 이라고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이날 업무오찬에서 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했고, 정상선언문 부속서인

APEC 연계성 청사진 의이행보고서에반

영됐다고청와대는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APEC내 통관시

간및 물류비용절감추진 차원에서 관세청

이 인정한무역업체에대해통관시 검사축

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무

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확대를제안했다. /

새누리당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우윤근원내대표등여야원내지도부가 11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열린여야원내대표주례회동에서세월호보 배상문제를상임위서즉시논의하기로합의하고나서손

을잡고있다. 오른쪽부터새누리당주호영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백재현정책위의장, 새누리당이완구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우윤근원내대표, 새누리당김재원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원내수석부대표. /

한 미정상회담 박근혜대통령과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 11일 오후중국베이징외곽옌치

후의 국가회의센터에서열린한 미정상회담에서환담하고있다. /

與당협위원장인선경선도입하나?

경합지역당원투표선출검토

새누리당이공석인당원협의회조직위

원장을 새로 인선하며 당원 경선 방식을

도입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1일 국

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2일부터 14

일까지 위원장이 궐위상태인 12곳의 당

협 조직위원장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며

17일 자료를정리해 18일 조강특위회의

를개최할예정 이라고말했다.

이번 공모에서 경기지역은 수원갑 수

원정 부천원미갑 시흥을등4곳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일부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대해선 당원투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추진중인 것

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다음 총 대선에

도영향을미치는당원협의회구성을놓고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 주류측 사

이에미묘한신경전이이어져온만큼일부

경합지는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

준을마련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이다.

실제 조강특위 구성 단계부터 김무성

대표가 당을장악하기 위해 친박 주류당

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데다 조강특

위 구성을놓고친박 최다선인 서청원 최

고위원이 마지막에 반대 의사를 밝혀 막

판 명단이 바뀌는 등 우여곡절이 계속됐

다. 다음총선 공천부터 완전국민경선(오

픈프라이머리) 도입을주장하는만큼이

번 당협위원장 인선에 경선 방식을 완전

국민경선제의예비단계로볼수있다.

도내에서는 벌써 수원갑(장안구)을 놓

고최근피선거권이 회복된 박종희 전 의

원과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절치부심하며 안방

지키기에 나선 박 전 의원은과거 지지층

결속에 나선 반면 김 의원은젊은층이 많

이 늘어난 유권자들의 변화 분위기를 강

조하며눈독을들이고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김성기가평군수새누리입당

경기 인천국고지원예산줄줄이증액



성남시가 공유문화 기반 마련과

확산을위해 공유경제촉진조례 를

제정, 공포했다고11일밝혔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정보 등

을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면서

자원의경제 사회 환경가치를높이

는활동이다.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

원센터 설치와사무위탁, 공유사업

참여단체나기업지원방안, 공유촉

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의원외 16명의발의로지난

10월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에서의결됐으며, 공포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

체의공유활동에대한행 재정적지

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

간 부문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

층탄력을받을전망이다.

성남/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

인천시 연수구는 구의원의 내년

도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중

수당을 연간 2천229만원으로 올해

(2천192만원)보다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고11일밝혔다.

연수구는의정비심의위원회를열

어 구의원의 월정 수당을공무원 보

수인상률인 1.7% 올리는것으로결

정했다.

구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

정활동비(법정금액)를 합한 금액이

다. 의정활동비는 연간 1천320만원

이다.

연수구의 이번 의정비 인상으로

연수구의원의의정비는올해 3천512

만원에서 내년에 3천549만원으로

37만원인상된다.

이밖에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

회는 2016~2018년도의정비도공무

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올리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 연수구의회는 의정

비 중 월정 수당을 2천751만원까지

높이는26%인상안을제시했다.

인상근거중하나로의정비가 도

시가구당소득평균이하 라는점을

강조했지만심의위원회는겸직의원

들이 있다는이유로이 부분을감안

하지않았다.

현재 연수구에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의장을포함한3명이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 외에

매달 업무추진비를받고있다. 의장

은 15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상

임위원장(3명)은 각각 70만원씩을

쓴다.

/김명래기자problema@kyeongin.com

김포시가 세계도시정보화포럼

(GCIF:Global City Informatization

Forum)에서 세계도시 전자정부 어

워드를수상했다.

김포시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0회 GCIF의 글로벌 Top10 스마

트시티 를뽑는어워드에 스마토피

아 김포를 주제로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된 지

능형 통합도시관제시스템, 시민참

여형 스마트타운플랫폼, 스마트 주

차안내 서비스, 친환경 전기버스시

스템 등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구현

을높게평가받아글로벌 Top5를차

지했다.

GCIF는 세계도시 간 도시정보화

교류 협력 촉진을통한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UNDESA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와 상하이 지방

정부에의해2000년창설됐다.

그 이후 2010년 GCIF로 명칭이

변경됐고, 2000~2012년까지 총 9

번의 포럼을 개최했으며 전 세계

180개도시, 105개국가가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10회 GCIF에서는 Smart

ness, Integration, Convergence라

는주제로열린 주최 도시 상하이를

비롯한전세계 120여개도시가참여

하여 빅데이터 시대의 도시경영, 지

능형 시대의 재산업화, 정보화시대

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등의 토픽

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포럼,

Roundtable Meeting, Working

Meeting, 전시회, 시상식등이 성황

리에진행됐다.

김포시는지난3~6일중국청두에

서 열린 제3회WeGO 총회의제2회

어워드에서 도시경영분야:Out

standing e-Government Prize 를

수상한데이어이번GCIF어워드에

서 글로벌 Top5 스마트시티우수사

례 를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스마

트안전 도시로서의 김포를다시 한

번전세계에알리게됐다.

채지인 시 정보통신과장은 시는

이번 수상을계기로향후다양한 전

자정부 관련 국제행사에 참여해 김

포의 우수행정 사례를세계에 알리

고전세계도시, 국제기구들과의적

극적인 교류를 통해 김포시 행정을

고도화하고 글로벌도시김포로발

전해나갈계획 이라고밝혔다.

김포/김환기기자khk@kyeongin.com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고양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하코다

테시의회를방문, 양도시간우호협

력 및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제7대고양시의회개

원을 맞아 일본 하코다테시 의회가

10~13일까지 신임 의장단 초청으로

이뤄졌으며고양시의회는선재길의

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직원

등10명이공식방문했다.

선 의장 등 방문단은 하코다테시

의회를 찾아 마츠오 마사토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환대를 받으며 양

도시간 공통 관심사를 놓고 폭넓은

의견을교환했다.

양 의회는논의를통해 양도시간

교류 증대, 의회 차원의 교류 및 협

력방안모색, 상호이해와신뢰를바

탕으로한 민간교류확대, 의정자료

수집공유등양도시간상생발전 방

안을추진키로했다. 이어 하코다테

시 부시장을면담한방문단은국내

외 관광객이 끊이지않는 국제관광

도시 노하우와 최근 급격하게 줄고

있는인구감소해결방안대책등다

양한현안사항을청취했다.

시의회 방문단은 짧은 일정속에

서도 하코다테시 일대 산업단지와

주요공원시설 등을찾아 자료를수

집하기도했다.

선 의장은 앞으로 두 도시는 문

화와정책공유등긴밀한교류를통

해 21세기 한일 교류의 새로운비전

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며 양 도

시간 상생발전에 양 의회가 적극앞

장서자 고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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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하코다테시의회를방문한고양시의회의장등10여명이양도시의우호협력등폭넓은의견을교환하고있다.

스마트안전김포시 전세계알리다

중국상하이에서열린 제10회 GCIF에서 김포시가세계도시 전자정부어워드를수상

했다.

양기대광명시장, 경기지사와지역현안논의

소하동주변GB해제촉구

뉴타운사업찬반절차건의

광명시는 최근 경기도에 지역

현안사항에대한해결책마련과도

지사시책추진보전금확대지원등

을건의했다고11일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기대 시장은 지

난10일경기도청을방문해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주변의개발제한구역 22만

3천88㎡를 오는 2015년 3월까지

해제해줄것을요청했다.

또 뉴타운사업 추진시 해당 지

역 주민들에게 찬 반 의견을묻는

절차를진행해줄것을건의했다.

또한경륜장인광명스피돔운영

과관련해경기도는매년레저세로

1천억원 이상을 징수하고 있으나

시에는 정작 교부금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있다며 도지사시책

추진보전금을통해 재정을보전해

주길바랐다.

시는구체적으로소하동시립도

서관건립 비용 20억원, 가학산근

린공원 주차장 조성비 18억원, 광

명동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건

립 비용 20억원 등의 지원을 건의

했다.

이와 함께 KTX 광명역 역세권

택지개발지구에 오는 12월 이케아

광명점이 개장, 경기도내 중소가

구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해경기

도 광명시 경기도가구산업연합

회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이케아

광명점인근에경기도가구산업전

시판매장조성을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모았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주시는김장철을맞아고춧가루 젓갈등제조 판매업소를대상으로일제점검을벌

이고있다.

불량김치재료 꼼짝마라

광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지역의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즉석

판매 제조업소 등 37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실시했다.

11일까지진행된이번점검에서는

김장철 식품원료로 많이 사용하는

고춧가루와 젓갈류, 김치류 제조업

소등을대상으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또는

무표시제품의식품제조시사용여부

▲식품공전상 제조가공기준적합 여

부▲자가품질검사이행여부▲고춧

가루 제조시 타르색소, 홍국적색소

등착색료사용여부▲식품등의 위

생적취급기준위반여부등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인천연수구의회의정비소폭인상

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韓日도시상생발전앞장설것

성남시 공유경제촉진조례 제정공포



지난 2011년 대규모 부실사태에 빠졌던

저축은행이 5년만에 분기 흑자를 내며 부

활조짐을보이고있다.

11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

르면 올해 회계연도 1분기(7~9월)에 전국

86개 저축은행이 1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저축은행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지난

2009년 2분기(10~12월)이후약5년만이다.

흑자를 기록한 저축은행 숫자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6곳이늘어난59개사다.

저축은행이 흑자 구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각종경영개선 수치에서도확인할 수

있다.지난 9월말현재총자산은37조1천억

원으로지난6월말보다4천억원증가했다.

연체율은 17.4%로 6월말보다 0.2%p 하

락했다.

부실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기업 대출

의 연체율(21.8%)이 0.1%p 떨어졌고, 개

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연체

율(10.4%)도0.4%p 하락했다.

도내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

당국이저축은행점포확대규제완화와신

용카드발급및방카슈랑스취급등금융중

개기능을확대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진

행하고 있어서 저축은행의 경영안정화가

빨리진행되고있다 고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하도급대금및건설기계대여대금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 명단이 공개된

다. 11일 국토교통부는상습체불업체명단

공표, 저가낙찰공사공사대금발주자직접

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국

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공표하게된다.

상습체불업자로 명단이 공표되면 해당

건설업자의시공능력평가에도반영돼불이

익을 받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상습

체불업자의명단이공개되면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돼 대금

체불이사전에차단될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 공사예정금액의 낙찰가율이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

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을직접지급하도록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체불우려가높았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공공공사의 원도

급계약에대한정보만공개가되고하도급

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등을하도급자에게 강

요하는것을방지하기 어려운환경이었다

며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

게 관리하고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확립

하는데기여할전망 이라고밝혔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타인의 정보를빼내돈을가로채는피싱

사기는서울을비롯한 대도시에서 많이 발

생하는것으로조사됐다.또대출사기는인

천에서가장많이발생했다.건당피해액은

피싱사기 1천130만원, 대출사기 450만원으

로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10월부

터 올해 6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피싱사기(7만859건)와 2012년 4월부터 올

해 6월까지 접수된 대출사기(1만3천915건)

를분석한결과를11일내놓았다.

피싱사기피해는서울이 258건으로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대전(195건), 경기

(175건), 제주(174건) 순으로나타났다.

피싱사기 피해는 30대가 전체의 28.2%

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피

싱사기 피해 중 54.3%로 남성보다 상대적

으로많았다.파밍 피싱사이트는개인정보

유출 방지(67.5%)를 빙자한 경우가 많았

고,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41.2%)나지인(17.9%), 우편물(16.2%) 등

을빙자하거나사칭했다.

대출사기는인천에서 177건으로가장많

이 발생했고 충남(153건), 강원(152건) 등

이그뒤를이었다.

대출사기범들은 전화광고(68.1%)와 문

자메시지(28.5%)를가장많이 이용하는것

으로나타났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삼성전자가입주한화성일반산업단지의

도로면적 허용 기준이 완화돼 공장용지로

활용할수있는부지가늘어나게됐다.

국무총리 소속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하 추진단)은 지난 한달간 소상공인과

기업등이겪는 손톱밑가시 규제총21건

을발굴해개선했다고11일밝혔다.

산업단지는통상규모에따라전체 면적

중일정비율의도로확보율을의무로지켜

야하는데, 화성일반산단의경우전체면적

에대해8%이상의도로를확보해야했다.

하지만산단내공장면적에비해도로면

적비율이과중한데다삼성전자한곳만입

주해사실상해당도로역시단일기업이사

용하는 내부도로로 쓰이는 데도 도로관련

변경 절차에만 6개월 이상의 인 허가 기간

이소요되는등불편을겪었다.

이에따라경기도는도로면적 비율을8%

에서 4%로하향조정하는내용으로화성산

단개발 실시계획을변경했다.

이로써 화성산단은 의무로 확보해야 하

는도로이외의 내부도로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공장용지로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등운영상애로를해소할수있게됐다.

추진단은 이를 포함해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의배달판매허용과 중소기업졸

업기업에대한병역특례지정보장 등기업

관련 규제 10건, 소상공인 관련 규제 6건,

글로벌 규제 5건 등 21건의 손톱밑 가시를

뽑았다.추진단관계자는 현재까지발굴한

기업현장 애로 관련 규제는 500건도 넘는

다 며 법령 정비 등개선이 완료되는대로

매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일반산단은사업비 1천500억원이

투입돼총면적 96만3천㎡규모로조성된다.

/신선미기자ssunmi@kyeongin.com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제21363호6 (+4.77) 1,963.00

(달러당원) (국고채3년)

(+5.91) (+6.6) (+0.058)545.13 1,091.6 2.176

화성산단내규제개선 공장부지확보

커브드TV국내누적판매량 5만대돌파

삼성전자커브드(곡면) TV의국내누적판매량이 5만대를넘어섰다. 삼성전자는올해 2월커브드UHD TV를세계최초로국내시장에내놓은이후 5개

월여 만인 7월에누적 판매 1만대를넘었고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한달에 1만대이상팔려 누적 판매량 5만대를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커브드

TV가운데가장인기있는모델은 139.7㎝보급형 UHD TV로월판매량3천대를넘었다. 삼성전자는커브드TV출시초기에는고가의프리미엄모델로

한정해시장에내놓았으나수요가증가함에따라올해 7월보급형 커브드UHD 모델까지라인업을확대했고풀HD급커브드 TV도연달아선보였다. 삼

성전자는 커브드 TV출시 이후 5개월 걸리던 1만대 판매가최근에는한달만에 넘어선다는점에 비춰 커브드 TV가 차세대 TV로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이라고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삼성전자제공

민관합동추진단한달간 21건발굴

과중한도로면적비율하향조정

공장용지활용폭넓어져애로해소

대출사기는인천, 피싱사기는서울 최다

5년만에흑자…저축銀부활신호탄?

하도급대금상습체불업체명단공개

직장인 김모(26)씨는 고3 수험생인

막내동생에게줄 수능선물로아로마

향초를 구매했다. 김씨가 수험생이던

시절만해도찹쌀떡, 초콜릿, 엿, 휴지,

포크 등 주로 합격이나 응원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 인기였지만, 요즘은 긴장

감과불안함을완화시켜줄수있는 힐

링용 선물이 대세라는말을주변 지인

들로부터들었기때문이다.

김씨는 요즘은 찜질팩이나 아로마

용품등실용적이면서도긴장을풀어주

는 선물이 인기라고 하더라 며 잘 풀

고잘 찍고철썩 합격하라는등의 의미

를담은선물들을주고받던 건 옛날 얘

기 라고말했다. 수험생들사이에서 힐

링용제품들이필수품목으로자리를잡

다보니관련업계에서수능을앞두고내

놓은제품들이인기를누리고있다.

양키캔들은 최근 수능을 앞둔 시점

에 향초 수요가 폭발하는 점에 착안해

아예 올해 처음으로 수험생을 위한 선

물세트3종을출시했다.

집중력 향상과스트레스 해소, 컨디

션 조절을위한 숙면 유도용등의 기능

이 있는향초를수능당일까지 한정 판

매하고 있으며 수험생 세트가 매출 신

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게 업체 측 설

명이다. 오픈마켓 11번가도 마사지 솔

트 , 스마트폰앱과연동해숙면유도음

악을들을수있는 골전도베개 , 산소

생성기 등이 수능을앞두고최대 인기

제품이라고밝혔다.

특히 소음이 없고 고사장에 반입이

가능한특정 브랜드의 일명 수능시계

와보온도시락, 핫팩 등도필수준비물

이되면서덩달아인기다.

11번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 상품이 인기를 끌

었다면 올해는 심신의 안정을 주거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상품이 트렌드 라

고말했다.

/신선미기자ssunmi@kyeongin.com

찹쌀떡보다힐링…

수능선물新풍속도
<손톱밑가시뽑기>

전국 86곳서 190억당기순이익

향초 아로마용품긴장감완화

보온도시락 핫팩필수아이템

/아이클릭아트



LH인천지역본부가 인천지역 저소득층

학생을대상으로전세임대주택 100호를공

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대학생이 자신이 살 주택을구하면 LH

가주택소유자와전세계약을체결한후저

렴한 가격에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이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

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재학중인 대학

인근 지역내 주택으로 지원한도는 7천500

만원이다.

LH는 재학생, 수시 신입생, 정시 신

입생으로구분해 세 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재학생 신청기간은 오는 17~19

일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

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

득50%이하가정, 가구당월평균소득100

%이하장애인이다.

최초 2년 계약후 2회까지 재계약을할수

있다. 문의:LH인천지역본부(032-890-

5470) /홍현기기자hhk@kyeongin.com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토대로지원할수있는시스템과조직

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

한국은행인천본부는11일본부회의실에

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간 효율적

자금운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

다. 이날 토론자로나선 인하대학교오준병

(경제학과)교수는 그동안 각 기관에서 해

왔던 정량적 정보 이외에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과향후발전 전망등계량화하기 힘든

정성적 정보를통합해관리하고이를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며 이

를전담하기위해민간과관, 지역전문가등

이모두참여하는 지역협의체와같은조직

을설립할필요가있다 고주장했다.

또한이조직은단순한지원뿐아니라각

기업에대한교육등경쟁력을강화할수있

도록운영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오교수

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 기업에 대한 정보

가축적되면지역발전에대한전망등다양

한 방법으로활용될 수있을것이다 고설

명했다.

지역협의체 설립과 관련해 한국은행 인

천본부윤영훈업무팀장은 경우에따라효

율성만중시함으로써정책자금본연의기능

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가필요하다 는입장을나타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포스코건설은 광전자정밀(주)와 공동으

로개발한 LED 자동조도조절 시스템 이

녹색기술인증을획득했다고11일밝혔다.

이기술을적용하면외부햇빛변화에따

라 LED 조명 조도가 설정해 놓은 밝기로

실시간자동조절되고, 대기 전력 소비를 1

W 이하로최소화할수있다고포스코건설

은설명했다.조도단계도기존10단계에서

4천96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게 돼 효율적

인전력사용이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이 해당 기술을 포스코 그린

빌딩 에 적용한 결과, 일반 LED등에 비해

전기에너지가 최대 7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현기기자hhk@kyeongin.com

적재용량이 30만 인 초대형 유조선

(VLCC)의 인천대교 통과 기준 속도가 7노

트까지높아져도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

11일 목포해양대학교국제해사수송과학

부박성현교수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진행된 인천대교 선박 통항 안전 속력에

관한연구 결과발표에서이같이밝혔다.

인천대교와 선박 등의 안전을 고려할 때

VLCC가적재용량의절반수준인 15만 정

도의원유를싣고운항할경우최대속력을7

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VLCC는적재용량의절반수준인 15만 정

도의원유만싣고인천항에입항하고있다.

인천항만청이 정한 선박통항규칙에는

VLCC의경우속도를6노트이하로제한하

고있다. 이는해상교통안전진단시 VLCC

가 인천대교를 통과하면서 주경관과 부딪

치더라도 주경관에 설치된 충돌방지공이

충격을흡수할수있는속도라고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VLCC의운항속도를6노트에

맞추기 위해 매 항차 인천대교를통과하기

2㎞전부터 예선이 뒤에서 끌어 당겼다. 운

항 도중 엔진을 멈춰 속도를 줄일 수 있지

만, 이 경우 VLCC가 조류의 영향으로 항

로를 이탈할 수 있고, 다시 엔진을 가동하

는과정에서더큰위험이발생될수있다.

박교수는 VLCC가인천대교를통과할

때의 적정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뮬레이

션과정을거쳤다 며 그결과VLCC가최

대 7노트의속력으로인천대교의주경관과

충돌했을 때 충돌방지공이 충격을 흡수할

수있는것으로나왔다 고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박 교

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대교와

VLCC의 안전을 위한 인천대교의 VLCC

통과 기준 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 고 말

했다.연구용역을의뢰한SK해운관계자도

VLCC의 인천대교통과속도가상향조정

되면 지금보다 원활하게 VLCC를 인천항

으로 입항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말했다. /신상윤기자ssy@kyeongin.com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되면서

여행과레저 등인천지역 관광업계가 기대

에 부풀고 있다. 국내 관련 전문가들도 장

밋빛청사진을제시하고있다.

11일 지역 관광업계는한중FTA 체결로

단계적비자면제범위가확대돼한국을찾

는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가 지속적

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

국내 경제계에서도한중 FTA로 제조업

보다는서비스업쪽의혜택이보다클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목표와 달리 관세

철폐및완화비율이높지않기때문이다.

여영상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이날 한

중FTA협상의주요성과는성장하는중국

서비스시장의개방 이라고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발간한 방한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및시사점 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한국을

찾은 요우커는 432만명이었다. 방한한 전

체 해외관광객의 36%를 차지하는 절대적

인 수치이다. 2위는일본(23%)이며, 3위는

미국(6%)이었다. 요우커가 지난해 지출한

금액은 7조7천600억원 규모이며, 이에 따

른경제적 파급효과는 13조3천700억원 수

준이었다.새로생긴일자리는24만개에달

하는것으로추산됐다.

한국을찾는여성 요우커의 비중이 점차

늘고있는부분도고무적이다.지난해여성

요우커는 59%로 절반을넘어섰다. 쇼핑을

즐기는 여성 요우커의 증가로 쇼핑업종이

호황을누렸으며의료와음식, 항공, 운송,

물류등으로수혜가확대됐다.

지역의 한 관광업체 관계자는 올해 한

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은 600만명을 넘

어설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인천을 방문하

는 관광객은 8~10% 정도가 될 것 이라며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내 여행객들

의중국관광또한증가할것이기때문에이

에따른매출증가가이뤄질 것으로기대한

다 고말했다.

/김영준기자ky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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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로봇산업의 메카로발돋움하고

있다. 처음으로 외국학생들을 초청한

2014 글로벌 로봇캠프가 지난 8월 성황

리에열렸고, 이 기간국내로봇기업들이

눈에 띄는판매실적을올리는등 로봇도

시 인천의위상이높아지고있다.

11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인

천시는 최근 인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최순영 인천지능형

로봇연구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

스팀(TFT)을 구성했다. 진흥원은태스크

포스팀을중심으로로봇산업중장기 발전

전략과함께구체적인 추진내용을포함한

미래청사진을제시한다는계획이다.

인천은 그 동안 로봇교실, 로봇캠프,

로봇대전 등다양한 사업을추진하며, 로

봇산업과관련한 경쟁력을갖춰왔다. 그

결과지난2009년에국책사업인로봇랜드

조성사업을유치하기도했다.

올해에는그동안 진행해 왔던 로봇캠

프를 확대해 2014 글로벌 로봇캠프로

진행했다.전세계 19개국의어린이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

했다. 로봇캠프는 인천의 로봇산업을 알

리는 효과와 함께 국내 로봇기업들이 마

케팅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둔 행사로 평

가받고있다. 국내 교육용로봇기업의 대

표주자인로보트론은캠프기간한국을방

문한 인도네시아, 홍콩 등의 기업과 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도

중국에서주관하는로봇캠프의운영을요

청받았다. 지난해 인천에서 창업한 로봇

솔루션 기업인 로보웍스는 중국 기업과

1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해외

타 기업과 1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진행

중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인 미

니로봇은홍콩, 대만 등해외에서의 로봇

공연프로그램에대해협의중이다.

올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로봇마케

팅플랫폼인 로봇밴 은인천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전국에서호응을얻고있다.

인천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에 로봇생태계를조성하고, 인천의 특화

분야인 에듀테인먼트분야를더욱강화한

다는계획이다. 올해 개발된 이동형 로봇

플랫폼인 로봇밴 을통한 로봇공연을확

대하고, 지역 내과학관등과연계해정기

적으로 로봇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와 함께 로봇문화 저변 확대에서 로봇사

업 지원까지단계별 지원프로그램을운영

함으로써 로봇선도도시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천로봇랜드의 공익시설을 2016

년까지 완공해국내로봇기업들의해외진

출전진기지로만든다는계획이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김상룡 원장은

인천의 로봇산업은 기계 제조에서 시작

한타지역과달리 IT SW 분야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 지능형 로봇을 육성하기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

다 며 인천만의 Only One 로봇특화분

야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로봇이 인천의

미래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

다 고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위상높아진 로봇도시인천

지난8월인천에서열린 글로벌로봇캠프의모습.

외국학생글로벌캠프성료

관련기업들판매실적쑥쑥

市,TF팀구성청사진모색

한중FTA, 관광업계설렌다

포스코 LED… 녹색기술인증

단계적비자면제범위확대로

요우커방문지속적증가기대

경제계도 서비스업혜택클듯

VLCC인천대교 7노트통과가능
<초대형유조선>

목포해양대박성현교수발표

항만청 기준속도조정검토

LH,저소득층학생전세임대 100가구공급

中企정보통합관리조직필요

한은세미나서지역협의체강조



경기도양평 여물리마을등도내 4개 마

을이 정부에서 실시한 제1회 행복마을 만

들기콘테스트에서대통령상등다양한상

을수상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농림축

산식품부주관으로농협안성팜랜드에서열

린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양평 여물리마을이 소득 체험 분야대통령

상금상과함께상금3천만원을, 문화 복지

분야에서 양평 조현리마을이 대통령상 은

상과함께상금2천만원을, 경관 환경분야

에서 안성시 적가마을이 입상인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상과함께상금400만원을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 시 군 부문에서 안성시가 국무

총리동상과함께상금2천만원을받았다.

양평 여물리마을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

역적특성을활용해캠핑장, 외국인농가체

험 등다양한 프로그램을운영하며 새로운

일자리와마을소득을높인점이높이평가

받았다.

조현리마을은 아이들이 행복한마을을

주제로초등학교학생 수증가와보건진료

소유치 등이 좋은평가를얻었고, 안성 적

가마을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한

마을 정화활동 성과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점수를받았다.

안성시는행정,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거버넌스를구성한 마을만들기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대회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각시

군의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마을 단위 3개 분야

(문화 복지, 경관 환경, 소득 체험)와시

군분야등총 4개 분야를대상으로콘테스

트를실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도내 마을 및

시 군을대상으로제1회경기도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이들 마을

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경기도 대표로 추

천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표고버섯효능

표고버섯은 참나무, 졸참나무, 너도밤

나무등활엽수에 기생하는송이과에 속하

는 식용버섯으로 항암작용 등의 약리효과

가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표고버섯 추출물이 유산균의 증식

을유도, 장내 를 낮추고 더 나아가서는

장내 세균이 생산하는유해효소생산을억

제한다.

게다가 이 연구보고서는 표고버섯 추출

물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효과적으로억

제한다고 보고했는데, 표고버섯에 베타글

루칸 성분의 일종인 렌티난(lentinan)을 비

롯한 6종의 다당류가 있어 항종양성 및 면

역증강작용을하기때문이다.

렌티난은 천연의 방어물질인 인터페론

이라는물질을만들어내 면역증강 작용및

항암작용을하는게입증된바있다.

■생표고보다는건표고

표고버섯의 약효를 보려면 생표고버섯

보다는건표고버섯이훨씬더효과적이다.

생표고버섯은 100 당단백질 2.0 , 지

방 0.3 , 탄수화물5.4 , 조섬유0.7 정

도가들어있는데비해건조표고버섯은 100

당 단백질 18.1 , 지방 3.1 , 탄수화물

57.0 , 조섬유 6.7 이 들어있어 생표고

버섯보다영양적으로우수하다.

또말리는과정에서 소장에서 칼슘흡수

와 신장에서의 칼슘 재흡수를 증가시키는

비타민D2가 늘어나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

년들에게건표고버섯이더좋다.

건표고버섯은 사용하기 전 미지근한 물

에설탕을조금넣고불려밑동을잘라내고

물기를꼭짠후쓰는데, 이때표고버섯 불

린물은버리지말고음식에사용한다.

표고버섯에는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에리타데닌(eritadenine)

성분이들어있는데, 에리타데닌은물에녹

는성질이 있다. 또잘라낸 밑동도모아말

렸다가국물을낼때사용하면육수가더맛

있다.

■좋은표고고르기

생표고버섯은갓이 완전히 피지 않고적

당하게퍼져약간모아진형태로안쪽면이

흰색으로주름이뭉개지지않은것이좋다.

줄기는통통하고짧으며 살은두툼하고뽀

송뽀송해야신선하다.

좋은 표고버섯은 건조하면 등이 갈라지

고갓이 두꺼우며 조직이 단단하고육질이

쫄깃한데 크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고향이

좋다.

따라서 건표고버섯은 표면이 거북이등

처럼갈라진균열사이로흰색속살이많이

보일수록, 기계건조보다햇볕에 말린 것이

영양가가더많아상품가치가더높다.

■표고탕수

표고버섯을 아이들에게 먹이려면 탕수

육형태도좋다.

먼저 표고버섯을먹기 좋은크기로잘라

후춧가루와소금으로간을해재워둔다.이

후 표고버섯을 녹말가루에 무쳐 노릇하게

튀겨야하는데, 비닐팩에 표고버섯과녹말

가루를 넣고 흔들면 골고루 묻는다. 기름

온도는180℃정도로한다.

양파와당근, 오이를 먹기좋게 잘라 팬

에식용유를두르고센불에서볶다가냄비

에 물을붓고설탕(4인분기준, 1과2분의1

큰술), 식초(3큰술), 간장(1큰술), 올리고

당(3큰술)을 넣어 끓인다. 국물이 끓어오

르면 물녹말(1큰술)과 토마토케첩(3큰술)

을 넣어 소스를 만든 후에 표고탕수에 곁

들인다.

■표고볶음골동면

볶음 쌀국수처럼 소면을 표고버섯과 쇠

고기(우둔살)와 함께 볶아 만드는 표고볶

음골동면 도국물만 내던 표고버섯을직접

먹을수있는방법이다.

표고버섯과 쇠고기는 채썰어 양념에 20

분 정도 재워둔다. 양념은 간장(4인분 기

준, 1과2분의1 큰술), 설탕(1큰술), 참기름

(2작은술), 다진 파(2작은술), 다진마늘

(1과2분의1작은술), 깨소금과후춧가루약

간을섞어만든다.

오이는겉껍질을깎아채썰고소금에살

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달걀은 황백

지단을부쳐쇠고기와같은길이로채썰어

준비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오이, 쇠고

기, 표고버섯순으로각각볶는다.

국수는 쫄깃하게 삶아 참기름, 간장,

설탕으로양념하고여기에 볶은오이, 표

고버섯, 쇠고기를넣고잘버무린다.접시

에낼때는면을담고

달걀지단을 얹어 내

면된다.

글/심기현교수(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

사진/농협식사랑농사랑

운동추진위원회제공

제철먹거리이용한

건강밥상

>20<표고버섯

아이들은 대부분 버섯을 좋아하지 않지

만 표고버섯은 아이들의 장 건강을 유지하

는데크게도움을주고있어 적절한요리법

을찾아먹이는게중요하다.

렌티난성분면역증강 항암작용

비타민D2많은건표고성장도움

아이들입맛엔표고탕수육좋아

소면 쇠고기와볶는골동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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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빛깔과일

효과알고먹자

빨강항산화 노랑위장보호등

농진청,색깔별기능성분발표

표고볶음골동면표고탕수

장내유해효소억제…말리면영양배가

성인병과암발생위험을낮추는데한몫

하는 과일이 색깔마다 기능성도 제각각인

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11일 빨간색, 노란색, 녹

색, 보라색, 흰색등색깔에따라다르게나

타나는과일의기능성분을발표했다.

우선빨간색과일에는암을예방할수있

는항산화제가풍부하다.

사과의 붉은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지방과 DNA의 산화방지, 면

역 시스템에영향을주며대장암과위암세

포의증식을막는다.

또다른빨간과일체리는통풍의원인인

요산과염증을덜어주는효과가있다.

다음으로 노란색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고,

베타카로틴은 노란색을 나타내는 색소로

체내에서 비타민A로전환되거나전립선암

감소에영향을준다.

대표적인노란과일은감귤, 오렌지, 감,

복숭아 등이며 이들과일은위장을보호하

고소화력을높이는데효과적이다.

녹색 과일에는 식물생리활성물질과 비

타민C가풍부한데, 특히 녹색색소는조혈

효능, 간기능회복, 피로회복과원활한신

진대사를돕는다.

참다래, 매실, 올리브등이 대표적인 녹

색과일이다.

보라색과일은세포손상을막고비타민

E함량을높여노화예방에좋다.

포도의 색소인 플라보노이드는 심장병

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노폐물이 혈관

벽에쌓이는것을막는다.

또블루베리에는세포손상과노화로인

한기억력감퇴를막고시력을좋게하는안

토시아닌이많이들어있다.

마지막으로배와바나나등흰색과일은

세균과바이러스의저항력을높일수있는

안토크산틴 함량이 높아 항염 항균뿐만

아니라암과심장병예방에효과적이다.

농진청관계자는 올해는전반적으로과

일작황이좋아기능성이풍부한오색과일

을 저렴한 값에 먹을 수 있을 것 이라며

과일을 섭취하면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생활로인한각종성인병발생위험도낮출

수있다 고말했다.

/권순정기자sj@kyeongin.com

양평여물리마을등경기 4곳 행복마을콘테스트 수상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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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대사이상규

파주시 법원읍대능리호명산석천사는 11일 저소

득가정자녀 2명에게장학금100만원을전달했다.

석천사 동산 주지스님은 그동안 저소득가정 자녀

들의 학업증진과격려를위해 매년 장학금과교복비

를지원해오고있다. 동산스님은 앞으로도저소득

가정학생들의후원활동을계속할것 이라고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dolsaem@kyeongin.com

제1회동두천시홍보사진공모전에서원경봉(동두

천)씨의수변공원이금상수상작으로선정됐다.

490점 응모작품을 공개심사한 시는 금, 은(2점),

동(3점), 가작(5점), 입선(30점) 등 41점을수상작으

로최종발표했다고11일밝혔다.

은상은김정수(양주)씨의MTB와이광영(동두천)

씨의 별 헤는밤이 선정됐고서민홍(동두천)씨의 소

요산, 안근호(의정부)씨의 자재암의 가을, 신은주

(군포)씨의 동두천의 문화관광 작품이 동상 수상작

으로뽑혔다. 이밖에 오범석(양주)씨의 하늘높이 달

리자등5점이가작으로수상작대열에들어섰다.

동두천/오연근기자oyk@kyeongin.com

화성소방서(서장 권용성)는 물놀이 사고등수난

사고의효율적 대응을위해무선조종구명환보트제

조업체인 (주)제이엠보트와업무협약(MOU)을체결

했다고11일밝혔다.

무선조종구명환보트란 전기동력 방식의 무선조

정 보트와수난구조용구명환과레스큐캔을결합한

특허제품으로 5~7 /sec의 빠른 스피드로 최대 12

명을동시에구조할수있다.

이번협약으로화성소방서와(주)제이엠보트는수

난사고발생시공동대응을위한연락협조체제를구

축하게되며, 화성시에서일어나는각종수난사고에

서무선조종구명환보트를적극활용하게된다.

화성/김학석기자marskim@kyeongin.com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오성환)와가톨릭대부천성

모병원(병원장 백민우)은 11일 오정서 직원 및 북한

이탈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

(MOU)을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불규칙한 생활과잦은밤샘근무

로건강을해치는경찰관들의복지 향상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살아가는북한이탈주민

에대한의료지원을실시하고자체결됐다.

부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한세대학교(총장 김성혜)는 11일 음악관 대연주

홀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8) 원로목사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수여했다.

이날학위수여식에는여의도순복음교회당회장이

영훈목사와조용기원로목사의제자교회목사및한

세대교직원, 학생, 내 외빈등500여명이참석해축

하했다.조원로목사는세계적인목회자및설교가로

서 국내 복음화와해외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물론한국어를비롯하여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

어등다양한외국어로수많은저서를집필하였다.

군포/윤덕흥기자ydhr@kyeongin.com

광주시는 11일 곤지암읍 공설운동장에서 제19회

농업인의날기념광주시농업인대회를개최했다.

광주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 문태철)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노철래 국회

의원, 소미순시의회의장을비롯한도 시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및 농업인 등 2천

여명이참석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류재구(경기도의원) 김정희씨 장남 창완군과 심

재헌 김석희씨 차녀 주연양=15일(토) 오후 2시30

분. 한국과학기술회관 SC컨벤션 강남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지하1층 프리미에르.

(02)569 7600

육군 26사단이 국방부주관 전군응급처치 경연

대회 에서 최우수팀으로선정되는 영광을안았다고

11일밝혔다.

야전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비 및

의무요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대회에는 육

해 공군의무부대 총 46개팀이 참가해 예선전을통

과한22개팀이본선에서치열한경합을벌였다.

본선팀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와 외상환자 종합처

치 등야전 종합상황조치 능력과총격 및 포탄공격

등실전 상황을가정한 심정지, 신체절단등복합적

인 응급처치 기량을 확인한 결과, 26사단 응급구조

팀이최우수상에올랐다.

군의관권재우대위는 평소생사의 골든타임 을

지킬 수 있는 주기적 훈련을 지속 실시해 왔다 며

특히지난 7월에는사단장주관으로야지훈련장에

서 응급처치 경연대회를개최하는등실전적 응급처

치훈련이수상의밑거름이됐다 고말했다.

양주/이상헌기자 lsh@kyeongin.com

이천 발전과 이천시민의

행복증진을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 지

역위원장에 이천합동법률사무

소엄태준(사진)변호사가결정

됐다.

새지역위원장인 엄태준(52 사법연수원30기) 변

호사는이천시 백사면 출생으로이천시청 고문변호

사, 이천 63동문회장 등을 역임하며 각종 지역봉사

단체등에서활동해왔다.

엄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지역 연설원으로 활약해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받고있으며 엄태준명상센터 행인(幸人) 을

진리동에 개소, 관내 행복바이러스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있다.

이천/심재호 서인범기자sjh@kyeongin.com

◇사업단△부단장최용규

◇일간아주중국 △편집국장 김기만

△편집부국장 한중지식경제담당 김

승택△편집부국장겸총괄부국장조윤섭

아주경제

서울신문

▲김희영(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처장)씨 장인상=

11일오전 5시.빈소:서울시광진구자양동혜민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3일 오전 7시. (02)2049-

9000

▲조병철(전 세계일보 주필, 서울대 총동창회 논설

위원)씨 별세, 구혜정씨남편상, 조형목(대전지방법

원 판사) 은주(롯데백화점 인사담당)씨 부친상=11

일 오전 7시. 빈소: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

시. (02)3010-2000

▲강상석(인천시 안전행정국장) ▲이일희(인천시

건설교통국장) ▲유창근(인천항만공사 사장)씨=

인사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제21363호10 사람들

자리옮겼습니다

삼가명복을빕니다

본사손님

이천시관내작은교회에서시작된작은감성캠페인이잔잔한파

장을일으키며지역에빠르게확산되고있어화제다.

장기불황에세월호참사등으로경직된사회적분위기전환이필

요하다는지역적공감이이같은분위기를만들어내고있다.

이천 시온성교회(담임목사 임홍수)는 8주 예정의 웃어라 이천

이란 캐치프레이즈를건 캠페인을지난 9월14일 선포식을갖고신

자들의참여를독려했다.

신자들의건물에포스터와시내버스광고부착등으로시작된캠

페인은종파를떠난지역민들의 공감을얻어내기 시작한것. 웃어

라이천 이란말은요즘이천에서의식있는주민들간에최대유행어

가되고있을정도다.

최근교회에서열린행사종료모임에초청을받은조병돈시장은

어두운사회분위기를반영한사회맞춤형 캠페인으로 캠페인이 주

민들의행복을위한지역적상징으로자리했으면좋겠다 는바람과

함께 사회전반에걸친지속적캠페인이되길희망한다 며캠페인

부활에힘을보탰다.

이후직원들사이에상징의배지를단직원들이눈에띄면서캠페

인이 본격 탄력을받는등 지역에 상징인 사회적 운동으로자리할

조짐마저보이고있다.

이 캠페인을만든임목사는 이천시를섬기고시민들과함께기

쁨을나누자는취지로만든캠페인이 세월호참사이후분위기적으

로침체된지금의분위기와맞아떨어지면서 행사종료를아쉬워하

는목소리가높다 고말했다.

이천/심재호 서인범기자sjh@kyeongin.com

웃어라이천 행복전파프로젝트

시온성교회,사회침체분위기탈피감성캠페인

포스터부착 배지착용등종파떠나주민공감대

아시아동화보급 나눔의굿샷

연세대FCEO총동문회,골프대회서성금모아

한국아시아우호재단빈국교육 문화교류동참

연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FCEO(이하연세대FCEO) 총동

문회는지난 10일 열린 연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FCEO 총

동문회장배골프대회 를통해한국아시아우호재단의 더북프로

젝트를지원하는기부행사에참여했다.

대회에 참가한연세대 FCEO 동문들은 더북프로젝트를후

원하는 신청서도 작성하고 정성스레 성금을 모아 대회가 끝난

후기부금전액을한국아시아우호재단에전달했다.

더북프로젝트는한국아시아우호재단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등 아시아 빈국의 초등학교 및

공공도서관, 기관에 한국 전래동화와 사업대상국의 동화를 엮

어 보급하는 사업으로 교육과 문화 차원에서 상호간의 문화적

교류를증진시킬계획이다.

연세대FCEO 6대총동문회장인 (주)치어스정한대표이사는

이번 기부이벤트를자발적으로참여하는동문들의모습이 더

욱더자랑스럽다 고말하며 동문들의회사가더욱건실해지고

발전해나눔활동에적극나설수있길바란다 고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 이호

진 △마케팅본부장 이광수 △

안전보안실장나도균

인천공항공사

새얼굴

지역발전 시민행복에온힘

엄태준새정치민주연합이천지역위원장

육군 26사단 응급처치경연 최우수

육 해 공의무부대총 46개팀경합뚫고영예

결혼합니다

광주시농업인대회2천여명성황

연성대학교(총장 오금희)는최근대학교교정에서 오금희총장을비롯, 이필

운시장, 천진철 시의회의장, 연예인 김한 변희상 손대희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사랑의김장나눔 행사를진행했다고11일밝혔다.

안양월드휴먼브리지가 주최하고 연성대학교 사회봉사단, 율목종합사회복지

관, 안양감리교회가주관한이번행사는김장준비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취

약계층가정등을돕기위해총4천여포기의김치를담갔다.

오총장은 앞으로도연성대는지역사회와힘을모아어려운이웃에게희망과

사랑을줄수있는봉사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가겠다 고말했다.

한편연성대는나눔문화를확산시키기위해지난 2011년부터율목종합사회복

지관, 안양월드휴먼브리지등과함께사랑의김장나눔행사를갖고있다.

안양/이석철 김종찬기자chani@kyeongin.com

하남지역소외계층을위한온정의손길이잇따르고있다.

(사)아이코리아하남시지회는지난10일항동두꺼비농장에서회원, 시청공직

자부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행사를갖고직접담근김장김치 100여포기를같은날다문화결연가정, 저소득

가정, 시립어린이집등에전달했다.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도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사랑봉사단 60여명과함께 사랑나눔가족봉사단김장담그기행사 를열고김장

200여포기를담가독거노인, 장애인단체등50여가구에전달했다.

또자원봉사센터는지역내 학원 학생 40여명이 모금한돈으로구입한 연탄 1

천200장을구입, 저소득가정 4세대에연탄을전달했다.

하남/최규원기자mirzstar@kyeongin.com

하남지역 연성대, 소외이웃에김장온정

조용기목사,한세대명예문학박사

부천오정署 성모병원의료지원맞손

화성소방서 제이엠보트업무협약

원경봉씨,동두천홍보사진공모금상

호명산석천사,저소득층에장학금

외교부

일러스트/성옥희기자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0일 효성동에

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를열었다. 이날행사참

가자들은작전역에서부터효성동노인복지센터까지

1.5㎞ 거리의 녹지대에 비료를 주고 주변 잡관목을

제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도심 속 숲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것같다 며 앞으로도도심에서주민들이자연을

느낄 수있도록지속적으로녹지를넓히고, 숲을보

호하겠다 고말했다. /김주엽기자kjy86@kyeongin.com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심

재선)는 11일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

랑성금300만원을전달했다.

개인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자 인천공동모금회 부회장으로활동중인 심재선 이

사장은 추워진 날씨에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이웃

들에게 값지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이

웃을위한나눔활동을지속적으로진행하겠다 고말

했다. /김영준기자kyj@kyeongin.com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11일 금연 장학

금수여식과평생 금연 선언식을개최했다. 이날 행

사에서재능대는금연에성공한111명의학생에게장

학금 3천300만원을지급했다. 재능대 학생 369명은

지난 4월부터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중 30%

가량인 111명이담배를끊어장학금을받게됐다.

재능대 관계자는 교내 일부 흡연부스를 제외한

전 지역을금연구역으로정해학생들의금연 실천에

총력을쏟고있다 며 장학금제도로학생들의금연

의지를높이고있다 고말했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양도농협(조합장 김기석) 고구마 작목반은 11일

고구마작목반공동선별장에서 농협 강서공판장, 농

협청과사업단, 인천하나로클럽관계자와출하농업

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화속노랑고구마

출하협의회및품평회 를개최했다.

양도농협의 속노랑고구마는당도가높고섬유질

이풍부해고구마작목반은강화속노랑고구마로3억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양도농협은 올해

도고구마작황이좋아작년대비 10%이상의매출상

승을기대하고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화력본부(본부장 손광식)는영흥지역 기상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운영중인 기상정

보시스템의 기상정보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

할수있도록영흥면진두선착장입구에전광판을설

치키로했다.

영흥화력본부관계자는 기상정보전광판을시범

운영하며 주민과관광객들의 의견을수렴할 계획이

다 고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컴퓨터 활용교육 전문가인 엄마는 어느 날 가족

에게 미디어 교육수강을제안했다. 장래 방송기자

가꿈인초등학생딸, 시와소설을소리내어읽는목

소리가 좋은 60대 할머니가 함께 인천시청자미디어

센터에서 동영상제작교육을받으면 어떻겠냐고했

다. 할머니가 교육을 잘 못따라가지 않을까 걱정된

엄마도수강신청서를냈다.한집에사는3대는이렇

게 미디어 교육을시작해 기초과정, 고급과정, 심화

과정 등 3단계를모두수료하고현재 미디어 제작단

에속해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경애

(65)씨, 김로사(40)씨, 채지효(11)양 가족이다. 이들

3대는지난 9월 기초과정 동영상제작 2기 에서 시

작해 고급과정 시민기자 , 심화과정 동영상 촬

영 을수료했다.김경애씨는시청자미디어센터의교

육이어땠냐는물음에 너무좋아요 라는말을반복

하고 제나이에특별히배우고싶은의욕도안나는

데, 여기 오면 편한 마음 이라고 했다. 김경애씨는

가족들과는 따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제작

을수강하면서거의매일센터에나오다시피했다.

할머니, 엄마, 딸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과

실습에늘동행했다.지난달 월미공원벼베기체험

을촬영하러갔을때딸은인터뷰를, 엄마는촬영을,

할머니는다음촬영장소를선정하는일을담당했다.

3대가함께들은교육은가족을변화시켰다. 할머

니는 아나운싱 수업을 들으며 내가 낭독을 괜찮게

한다 는자신감을얻었다. 초등학생딸은현직 방송

국보도국장에게생생한실무교육을받고보도국장

을인터뷰하는기회를얻었다.엄마는 (미디어교육

을통해) 우리 셋이 배운것도많고, 대화할수있는

주제가생겼다 고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모든 교육은 무료였지

만강사들은각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됐다.수강생

눈높이에서진행하는교육내용, 무엇보다친절하게

가르쳐주는게좋았다고지효네가족은입을모았다.

할머니 김경애씨는 앞으로녹음잘해서 UCC를

올리고싶어요 라고했다.할머니는소설 바람과함

께사라지다 의대사를수백번도더소리내어읽었다

고한다.채지효양은 할머니특유의앳된목소리는

듣기에참좋다 며책읽는할머니를소재로한팟캐

스트를제작하고싶다고했다.논현2동주민센터, 인

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컴퓨

터를가르치는김로사씨는 어르신들이 미디어센터

에서 영상제작기술을익힐 것을권장하고싶다 고

말했다. /김명래기자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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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영흥화력기상정보공유협약

남동구김경애 김로사 채지효가족

시청자미디어센터교육수료 화제

재능대금연성공학생111명에장학금 강화속노랑고구마출하협의 품평회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직원들과 서부교육지원청

봉사동아리 서부한우리회 회원들이 10일 인천연

탄은행과연계해 서구석남동일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연탄 2천장을 구입 배달하는 봉사활

동을펼쳤다고밝혔다.

이번 연탄나눔행사에는직원들의 자녀도함께

참여해직접연탄을실은지게를지고언덕길을지

나며이웃들에게연탄을전달했다.자녀와함께참

여한 한 직원은 요즘자녀들과함께보낸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연탄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전하는뜻깊은시간을함께해서좋았다 고

소감을전했다. /김도현기자kdh69@kyeongin.com

창립 35주년을맞은롯데백화점이 창립 기념행

사를대신해사랑의연탄나눔행사를펼쳤다.롯데

백화점 인천점 부평점 중동점 임직원 50여명은

11일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에게연탄을배달하는봉사활동을진행했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에 1

억7천500만원 상당의 연탄 35만장을 기부하기도

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 관계자는 지역의 이웃

을 위해 롯데백화점 고객들로 구성된 샤롯데봉사

단등과함께시설이 노후한집을리모델링해주는

프로젝트도진행할것이다 고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연말연시 사랑의연탄배달

롯데백화점 35주년행사대신나눔

북부 서부교육지원청봉사

시화물차운송협,이웃사랑성금전달 계양구 숲가꾸기 1일체험행사

3代하나되어동영상만들어요



삼성이건희회장에게도대체무슨일이?

이건희삼성회장이 2014년 5월10일 밤에발생한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지 6개월이 됐다.

국내는물론세계적으로워낙 비중이 있는분이어

서 심장전문의간에치료결과와과정을두고말이

많았던 것은사실이다. 심장상태를누구보다도잘

알고있었을주치의들이 이건희 회장의 상태를모

를리없었을텐데심정지가올정도로심각한데에

는무슨이유가 있었을것이라고본다. 나 역시 사

석에서 딱한번 심장전문의로서 소견을피력한 것

이 이후 소위 찌라시 성 보도로 카톡에서 공개되

는바람에 조금당황하기도했지만 이건희 회장의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심장마비와 뇌손상에

대해의견을적어본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전신으로혈류가 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망을 초래하지만 현대의

학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도전신으로혈류를보내는기술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심폐소생술로보내는혈류는충분치 않기 때문

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체외순환보조장치(에크

모) 또는심실보조장치를삽입하게되며본인의심장

이다시회복이되면이러한장치는제거하게된다.

심장이 멎으면 혈류가 없어지므로우리 몸의 여

러 장기의 손상을 가져오는데 가장 허혈에 민감한

장기가뇌다.간혹추운겨울날얼어붙은강에추락

한 차에서 한시간만에 구출된 아이가 심폐소생술

후회복됐다는보도가있기는하지만매우드문경

우고대부분의뇌는실온에서 5분이상혈류가없으

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심정지 시간이 5분이 넘어

더 길어지면 심장 신장 폐 간장등다른장기에도

손상이 초래되며 시간에 비례해서 장기의 손상은

비가역적이 된다. 즉심장이나다른장기의 기능이

회복된다해도심정지 기간이 5분이상길어지면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힘들게 되며 더 길어지면

뇌사에이른다.

대부분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

맥의협착에의해심정지가발생하는데심정지상태

에서는 심박동의 움직임이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

니고 심실이 부르르 떠는 심실세동의 상태로 바뀌

게 되는데 심실세동이 발생할 때 심장에 전기충격

을 가해주면 다시 심장의 박동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여러 상황으로보면 이건희 회장의 심장마비

원인은 분명히 심장혈관의 협착이다. 즉 심장으로

가는혈관의 협착이 심해 어느한계를넘자심장이

견디지 못한 것인데 심장마비가 올 정도면 적어도

90%이상심장혈관의협착이진행됐다고추정된다.

심정지가 발생하고심폐소생술이 바로시작됐다

고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몇분동안 심정지가 됐는

지 누구도알 수는없을것이다. 순천향병원응급실

에도착해서는심폐소생술을바로실시했을것이고

곧효과적인 혈류유지를위해 에크모(ECMO 체외

순환보조장치)를 삽입했다고 하는데 ECMO는 대

퇴정맥의혈류를심실보조장치로 빼내산소를공급

한뒤대퇴동맥으로넣어주는심장을대신하는장치

다. 심장의 박동이 회복된 이후에는 삼성병원으로

이송해에크모장치를제거했고심정지의원인이 됐

던 심장혈관협착부위에스텐트를삽입했다고했는

데아마도현재는여러 가지 뇌기능개선을위한조

치들을취하면서 치료중일 것이다. 문제는맨 처음

심정지 이후심폐소생술까지의시간이 얼마나걸렸

는가하는점이다. 뇌기능회복을위해서는가장결

정적인 시간이 5분이다. 이 5분을 넘기면 안된다.

그러나더중요한것은심정지가오기전예방이다.

이건희회장은선대이병철 회장의뒤를이어 한

국경제의중심에우뚝서신분이다.하루빨리침상

을털고다시 일어나한국경제의 중심에 서기를간

절히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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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읽는고전

반포지효: 도리어먹이를물어다주는

(까마귀의)효성

哺

먹일포

反

돌이킬반

之

갈지

孝

효도효

<출전:사문류취(事文類聚)>

조선조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 1612~1671)이 홀로계신 어머니를생각하면서 인조에게지

어올린시한편이다.

反哺鳥까마귀 /士有親在堂선비의어머니집에계시지만 /貧無甘旨具가난하여맛있는음식

을드릴수없네 / 微禽亦感人미물인새도사람을감동시키는데 / 淚落林鳥哺까마귀의반포[어

미에게먹이를물어다줌]에눈물이떨어지네

이시를본인조는감동해그에게음식과옷감을내려주어어머니를봉양하게했다고한다.

중국에서도제갈량의출사표와더불어잘알려진 것이 진정표(陳情表) 인데 읽다보면 눈시울

이 뜨거워지는글이다. 진정표는이밀(李密:224~287)이 진(晉) 무제(武帝)가자신에게높은관직

을내리자어릴적자신을키워준늙은할머니를봉양하기위해관직을사양하면서임금에게올린

글이다.그글에까마귀가어미새의은혜에보답하려는사사로운정(烏鳥私情)으로할머니가돌

아가시는날까지만봉양하게해달라고(願乞終養) 했다. 까마귀는우리에게죽음을알리는전조

(前兆)로여겨지는새이지만명대의학자이시진(李時珍:1518~1593)이 쓴약학서인 본초강목(本

草綱目) 을보면효조(孝鳥)다.그내용을보면까마귀는처음세상에나와서 60일 동안은어미가

먹이를물어다주지만자라서는60일동안어미에게먹이를물어다주니인자하고효성스러운새

라는기록이다. 까마귀 새끼가크면 거꾸로새끼가어미에게 먹이를물어다주는것을나타내는

말이 반포(反哺)이고이렇게반포의효를행하는까마귀이기에 인자하다는의미에서 자오(慈烏)

라고한다. 사문유취 에까마귀는어미에게먹이를물어다주는효성이있다(烏有反哺之孝)고한

것에서반포지효(反哺之孝)란말이나왔다. 철산(哲山)최정준 (동문서숙대표)

오늘의창

관례아닌진심을…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코앞이

다.바쁜일상에붉고노랗게물든단풍을못보고

지나쳤을지라도가을은기다려주지않은채이미

겨울에 바통을넘길 준비를마친 모양이다. 사람

들도겨울준비를시작하고있다. 겨울옷을꺼내

입고 두꺼운 이불로 바꾸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복을꺼낸다.

겨울하면떠오르는것가운데하나가 불우이

웃돕기 다. 해마다 이맘때면 연례행사처럼 대기

업 공기업은물론각종단체들과개인들은주변

어려운 이웃들을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자체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성금 및 성품을보냈거나

준비하고있다. 그동안은잊고있었더라도추운

겨울 어렵게 보낼 이웃들을 생각한다는 마음만

으로도이미 우리내 마음의 온도는조금올라갔

으리라.

그러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성금및 성품지원자체를논하자는것이 아니다.

물론성금과성품그자체로어려운이웃들에게는

추운겨울실낱 같은희망이 되리라는것은부정

할수없고그의도를나무랄사람은아무도없다.

하지만보내는사람들은앞서이야기했듯이연례

행사의하나로불우이웃돕기를생각하는것은아

닌지스스로되물어보자.

어려운 이웃들은 비단 겨울만 힘든 것은 아니

다.추운날씨등환경여건 때문에더욱더불우이

웃이 생각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우리 주변

에서 힘든사람은항상존재하고있지만, 평소에

는잊고지내는것도사실이다.

전쟁터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주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라고 강요할 수

없지만, 그저 겨울이라고 그들을 위한 연례행사

로생각하고있는건아닐까하는우려가크다.

관례라도남아있는게어디냐고반문한다면필

자도할말은없다.그러나우리주변모두가조금

더 행복한 삶을영위할 수있는조건을만들려면

해마다특정계절이아닌매달또는분기, 반기등

삶의여유를가질 수있는그순간이라도주변 어

려운이웃들을한번더되돌아보는것은어떨까.

때론 돈보다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진정한위로가될때가있음을잊지말자.

수요광장

베이징 亞太經合組織

참성단

오동환객원논설위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중국 호칭이 亞太

經合組織이고 22차례의 APEC대회 중 가장 화려하고 요

란한 대회가 이번 제22차 베이징 APEC이었다. 10일 밤엔

대회 만찬장에 진입하는자동차 길까지 붉은카펫을깔았

고환영만찬예술공연도요즘말로끝내줬다.문화대국답

게 중국의 전통악기 연주, 가무(歌舞), 군무(群舞), 발레,

경극(京劇) 문무희(文武戱), 성악, 무술 등 대규모 공연은

화려하고도역동적이고환상적이었다.이번 APEC 준비는

베이징 스모그에 대비한 미소립자상(微小粒子狀)물질 PM

2.5대책부터가 그 시작이었다. 차량 2부제는 베이징을 비

롯해주변톈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까지지난3일부터

실시됐고 모든 제조공장의 가동 중지에다가 학교도 문을

닫았고 직장까지 5→11

일까지 휴가였다. 아 태

21개국 정상회의(領導人

峰會) 등 베이징 APEC

비용은 무려 360억元(약

4조원)이었고.

성과 또한 다대했다.

한 중정상회담의 FTA타결을비롯해껄끄럽다못해일촉

즉발무력충돌위험의중 일 정상이 2년 반만에악수, 네

가지 원칙의공통인식(四点原則共識) 을도출한점도그렇

고한 일, 한 미 정상 회견 또한그랬다. 무엇보다 시진핑

(習近平) 주석의 위세가 하늘을찌른다. 17일 발매하는 미

국시사주간지 타임의표지인물도그였고그를 시황제 로

불렀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의 始(시→스)황제

말고 또 한 사람의 시(習)황제 가 등극한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의 야심은 대단하고 거창하다. 아시아 경제통합 주

도권을 위시, 베이징~우루무치(烏魯木齊)~터키 이스탄불

에 이르는실크로드경제 벨트에 44조원을쏟아 붓는데다

가 중국~동남아~인도양~유럽 해상 실크로드의 중국 몽

(夢) 까지 펼친다는거다. 어제 CCTV 낮 1시 뉴스는장장

30분간새시황제의중국을보도했다.

미 중 지구촌 패권 다툼과 제정러시아 짜르(Tsar:차르

→황제) 라불리는푸틴의러시아, 그리고제국주의회귀를

꿈꾸는 독불장군 아베의 일본 등 4대 강국에 둘러싸인 게

한반도땅이다. 이걸 우리 정치 지도자와정치꾼이 인식한

다면 오금을못펴 잠도제대로자지 못할거다. 남과북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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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꿈, 대한민국미래디자인하자

21세기는감성과창의성의시대, 즉 디자인의시대

라고 한다. 이는 도시행정에도 영향을 끼쳐 도시디자

인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등의용어가생겨나기시작

했다. 디자인코리아 서울디자인수도등수도권에서부

터 일었던 디자인 광풍은지방자치단체까지 많은영향

을줬고, 최근에는안전 분야로도확산돼 안전디자인

안심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이유행처럼번지고있다.

최근45억아시아인의축제인천아시안 장애인아시

안게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

은노력과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어

려운재정환경속에서국비지원을받아추진한경관개

선 사업은인천을찾은방문객에게깨끗하고아름다운

이미지를남기기에충분했다는생각이다.시민의힘으

로 단장한 깨끗한 도로와 가로시설물은 물론, 인천만

의 다양한건축물과생동감있는골목길, 지역성을반

영한 테마거리, 조화로운 야간경관 등은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긍정적으로바꿔놓는계기가됐을것이다.

인천은끊임없이성장하고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세계적 국제공항과

항만, 도로 철도망확대등인천은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춰 가고 있다. 내년엔 유네스코 책의 수도,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등대규모국제행사도연이어

개최된다.그러나이를위해대형공사를중지하고, 도

시흉물을가리고, 꽃단장만을하는것은한계가있다.

보기좋아야먹기도좋다 라는속담처럼시각적아

름다움은 기본이다. 현대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념

은단순히 보기 좋고예쁜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

민 과도시의 다양성을포용하면서도, 기능성과효율

성 안전성 쾌적성 등의 개념이 도시디자인과융합돼

야한다는것이다.

그렇다면이를위해무엇을해야할까?

첫째, 도시와의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단지 독특하

고화려한 장식품에 그치는디자인은금방 싫증이 나

기쉽다.대중에게이야깃거리가되며, 주변사람들의

발걸음을끌어들이고지역경제와함께자생력을만드

는도시브랜드를갖춰야한다.

둘째, 시민과소통하는디자인이어야한다. 미래형

도시디자인은시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하며 우

리 삶의터전을스스로격상시키는한차원 높은디자

인행정을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공무원은열린 마

음으로 정보를 개방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주민의 소

리를듣고또들어야한다. 주민들은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아이디어와정책을실현시켜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성디자인이다. 아이 학생 엄마 아

내 남편 장애인 노인 등 도시 구성원 모두를 감동하

게해야한다. 각자의입장에서 그수고로움과바람을

도시디자인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가정 직장에서 배

려하고 어루만져 주고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미래가열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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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8월현재 600만명넘어서 사상최고

비정규직문제양날의칼로폭발력지닌 시한폭탄

소비부진→저성장→고용불안심화 빈곤악순환

금년 달력도마지막한장 남았다. 내년도국내외 경제에 눈길

이 가나 장밋빛 전망은별로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4분기 연속

0% 대의 저성장을지속해온터에 생계형 대출마저 증가하는추

세인데 수출여건도신통치 못하다. 내외수성장세가 동반 약화되

면서저성장이장기화할우려마저배제할수없는것이다.정부의

을미년 4%성장호언이메아리처럼들린다.저임금의비숙련노동

이주목된다.마른수건짜기가재연될조짐이큰탓이다.

국내의 임금근로자 총수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은 32.4%로 약

간씩줄어드는추세이나그숫자는점차불어나올해 8월현재사

상최고인 600만명을넘어섰다. 1년만에 13만명이증가한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임시직 일용직 등을 포함할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30%를 훨씬 능가하는 840만명으로 추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규직반드시해소공약에역행하는결과여서눈길이간다.

정규직과의 소득격차 확대는 설상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3

만1천663개 표본사업체 소속근로자 82만여명을대상으로조사

한 결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2008년 134만9천원에서 작년

298만5천원으로 5년만에 무려 2배이상 벌어졌다. 2013년 비정

규직의평균임금은정규직의 47.0%에불과했다. 퇴직금과상여

금, 시간외 수당등은물론사회복지 혜택까지 축소중인데 물가

상승을감안하면비정규직들의수입은더욱낮아진다.장기간의

저성장에다간접노동확산도한몫거들었다.

파견 업무위탁 노무도급 사내하청 외주 분사 근로자공급

등으로근로자들을실제사용하는사업주는근로조건등일체의

지배력을행사하면서도제도적으론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이

유로 면책특권을 누린다. 1998년 IMF사태 이후 비숙련의 상시

지속업무를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면서 작금 단가 후려치기 는

예사며 10년을일해도신입사원 들이양산되고 바지사장 도성

업중이다.지난달20일새정치민주연합이석현국회의원의분석

에의하면비정규직근로자를고용중인사업장3곳중1곳에서비

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또한줄고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헛구호일뿐이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매우 낮은 것은 또 다른 주목대상이

다. 지난 10월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 독일 프

랑스 네덜란드 일본등16개국을대상으로한 2013년비정규직

이동성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정규직 전환율이 선진국중 가장

낮은국가로자칫수많은비정규직근로자들이열악한일자리의

덫(trap)에걸릴위험이매우높다고경고했다.

1990년대말버블붕괴를계기로평생직장은빠르게위축됐다.

기업들은재무지표개선이란 소기의 성과를거뒀으나 임금수준

이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비정규직이 대량발생하면서 민간소

비는서서히 둔화됐다.수출에목을맬수밖에없는구조로변질

됐으나 2008년 미국의비우량채권사태를계기로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고용불안의 망령은 청년들의 자립의지 위축 내지는

출산율의 확대재생산을 결과해서 고령화를 더 촉진했다. 계층

간 세대간갈등우려는또다른고민이다.종신고용의나라일본

의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다.

비정규직문제는양날의칼로서가공할폭발력을지닌시한폭

탄이다. 비정규직→소비부진→저성장→고용불안 심화 등 빈곤

의 악순환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가

현안이나가격기구를통한자율적해결은난망이다.국제공조를

통한비숙련노동문제 청산을주문한미국미네소타대학의 에단

켑스타인 교수는 정부는 고용불안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하도록도와줄책임이 있다 고역설했다. OECD는

총수요진작을위해서라도각국정부들이 비정규직 축소에 팔을

걷어붙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고용불안은더위력을발휘할수도있어보인다.

끓는냄비속개구리를닮아가는것같아걱정이다.

이 한 구

수원대교수 객원논설위원

1년도못버틴인천항공산업기술센터

금년 4월전격개소되었던 항공산업기술혁

신센터 가 1년도 못 버티고 해체 위기에 처했

다. 최근인천시는이센터의내년도예산을전

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센터는 사실

상 존립 기반을잃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센

터가 기대하던 실적을 내지 못했고 가능성도

낮다고판단한 것으로보인다. 금년도시 예산

3억1천5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실제로계획된

대표 사업들이었던 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수

립, 항공정비산업 기업수요 조사, 산학융합지

구조성사업 공모제안 등어느하나도해결되

지 못했다. 특히 시급했던 항공산업 기업협의

체및 전문가협의회구성은시작도못했다.올

해예정되었던국제세미나도오리무중이다.이

세미나를통해국토교통부가추진하는 항공안

전기술원 을인천에유치하고자했었다고알려

진다. 이런 실망속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가항

공산업 육성의지를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보전

진을위한일보후퇴인지논란이뜨겁다.

유정복시장은취임 후 항공산업 육성을 여

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유 시장은 지난달 취

임 100일을 맞아 인천시 발전의 기초가 된 8

대 전략 사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겠다 고공

언하면서 그첫째가항공정비산업의육성 이

라고 힘주어 말했었다. 이랬던 시장의 의지가

고작한달만에 꺾였다면 그건 큰염려가 아닐

수 없다. 미래형 산업인 항공정비산업을 인천

이주도해야한다는데는이론이없다.국내경

쟁지역인 부산 등에 비해 최대 공항 인프라를

갖고있어 항공산업의 전 후방 효과를극대화

할수있는최적지가바로인천이다.

항공기부품의종류는자동차의 10배에달한

다. 또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소재와

첨단정보산업까지아우르는융합산업이다.이

런 산업의 육성을통해 인천은많은연관기업

들을집적시킬 수있고그로인해 다양한 일자

리 창출효과도얻게 될 것이다. 항공산업의 평

균임금은 일반 제조업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다. 이는 또 인천의 남동 주안

부평 산업단지의 전통 기계공업과 협력적으로

시너지 효과를낳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런 점

에서 항공산업 육성에대한인천시민들의기대

는너무도컸다. 설령 이번에 항공산업 기술센

터를퇴출시키더라도본래항공산업 육성의뜻

은접지 말아야한다. 항공산업은앞으로인천

을먹여살릴산업중하나이기때문이다.

세월호수색종료, 상처아무는계기되길

결국참았던눈물이터지고말았다.장관도,

유가족도, 국민도쏟아지는눈물을감출수없

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209일 만인 어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중

단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수색 작업을 무

리하게 하다가는또다른희생을부를수있어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종료하기로했다 고

말했다. 이로써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은 9

명의실종자를남겨둔채사실상종료됐다.

세월호유가족들도진도에서 기자회견을갖

고수중수색중단을공식요청하는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장관의 발표를지켜본 10여명의 가

족들은 정부의 결정을 눈물로 받아들였다. 이

장관이담화를발표하면서갑자기말문이막힌

듯울먹이자실종자가족도흐느꼈다. 장관도,

유가족도, 담화를 지켜보는국민도 가슴이 미

어졌다.세월호는절대잊을수없는, 잊어서도

안되는우리 모두의비극이다. 세월이 가도세

월호정신을절대잊어서는안되는이유다.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가족들의 마

음이 어떨지 모르는국민은없다. 하지만유가

족들이 수색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

만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모았다 고말할때많은국민들이 가슴

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유가족들의 고뇌에 찬

수색중단의결단이얼마나힘든것인지국민들

은모두알고있다.국민의한사람으로이런결

단을내린실종자가족에게경의를표한다.

세월호참사가장기화되면서국론이 두갈래

로 나뉘어졌다. 수색중단으로 분열된 국론이

아물기바란다.하지만선체인양을두고또갑

론을박이있을것이다.인양을할것인지, 아니

면 침몰 지점에 추모비를 건립해야 할지 의견

이 분분하다. 모두 천문학적 인양비용 때문이

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인양비용을 슬픔에 잠

긴유가족들에게돌려주는편이낫다는의견도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처럼 정치권이 끼어들

소지도있다. 이럴 경우또다시 국민간의갈등

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인양과 관련해 유가족은

물론 사회 각층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길

바란다. 유가족에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정부

가 나서서 수색중단 이후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색이 중단됐다고 세월호 사태가 끝난

것은아니다.이제또다른시작이다.

[ 사설 ]



양주 백석고 볼링부가 제95회 전국체전

에서 창단 5년만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

두며볼링명문고로떠올랐다.

경기도대표로이번 체전에 참가한백석

고볼링부는금 4개와은 1개, 동 1개를획

득했다. ┃사진

장련경(3년)과 김수경(2년)은 여자 5인

조전에서 합작으로금메달을따냈고, 장련

경은 2인조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관

왕에오르는기염을토했다.

김정태(2년)는 남자 3인조와 2인조전

에서 각각 금 은메달을, 김지호(2년)는

남자 2인조전에서 동메달을각각목에 걸

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창단한백석고볼링

부는역대체전출전사상최고의성적을올

리는등국내볼링의신예명문고임을다시

한번입증시켰다.

최영하 감독은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준학교와양주시, 양주시의회의 덕분으로

좋은결과를가져왔다 며 이번 성적을바

탕으로내년 강원체전에서도선전할 수있

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고말했다.

/최재훈기자cjh@kyeongin.com

2014~2015 V리그 1라운드에서 5승1패

로 창단 후 첫 1위에 오른 안산 OK저축은

행러시앤캐시프로배구단이유니폼디자인

공모전을진행한다고11일밝혔다.

공모전에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전국 대

학생과디자인 관련 종사자는물론일반인

도참여할수있다. 응모마감일은 12월 15

일이다.

총상금은 3천400만원이며 일반인 부문

대상에 1천만원, 학생부문대상에 500만원

의 상금을각각준다. 응모방법 등은배구

단 홈페이지(www.oksavingsbankrush

ncash.co.kr)에서확인할수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외환이 외국인

선수 앰버 해리스(26 194㎝)를 영입했다.

하나외환은전체 1순위외국인선수인앨리

사 토마스(22 185㎝)가 지난 8일 구리

KDB생명과의경기도중오른쪽발목을다

쳐 전치 3주 진단을받음에 따라 해리스를

약 1개월간 대체 선수로 기용하기로 했다.

해리스는2012~2013 용인삼성에서뛰었으

며당시평균20점, 11.2리바운드의성적을

냈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여자 프로농구

구리 KDB생명이

포인트가드 안혜

지(17 동주여고)

를지명했다.

KDB생명은 11

일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여자농구연맹 신입선수 선발회에

서 1라운드1순위안혜지를선택했다.

163㎝의 단신인 안혜지는 예리한 패스,

안정된드리블, 탁월한공간감각을자랑하

는국내 여고부최고의 포인트가드로평가

를받고있다. 특히 안혜지는올해 17세 이

하세계선수권대회, 18세 이하 아시아선수

권대회에서청소년대표로활약했다.

안세환 KDB생명 감독은 농구는 신장

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 안혜지가 키가

작지만돌파력과담력이 일품이다 라고전

했다. 그는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올시

즌 3라운드에곧바로안혜지를기용하겠다

는뜻을내비쳤다.

2순위의 영예는 득점기계 로 명성을 떨

친 가드 겸 스몰포워드 김진영(18 숭의여

고)이 청주 국민은행으로부터 지명을 받았

고, 부천 하나외환은키 183㎝의 골밑 요원

인 이하은(18 성남 분당경영고)을 선택했

다.이하은은큰키에스피드와기술을겸비

한포워드겸센터라는평가를받고있다.

인천 신한은행은 3순위로 센터 김연희

(선일여고), 용인 삼성은 4순위로 센터 황

승미(청주여고)를각각골랐다.

1라운드 마지막 지명권을 획득한 춘천

우리은행은과거 트레이드계약에 따라 지

명권을 KDB생명에 양도했다. KDB생명

은포워드홍소리(수원여고)를뽑았다.

이날신인 선발회에선 지원자 22명 가운

데13명이입단에성공했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수원kt위즈 파크 위

용을드러내다 .

11일 오전 수원 kt위

즈파크를 찾았다. 경기

장 안에는 마무리 공사

가한창이었다.경기장외관공정률은99.9

%였지만 아직 그라운드공사와내부인테

리어공사가진행중이다.

외야석에 올라서자 천연잔디가 깔려있

는경기장이한눈에들어왔다.위즈파크의

외야석은잔디가 깔려있는계단식이다. kt

관계자는 외야에서 경기를볼때앞사람에

게 시야를가리지 않도록설계돼 외야에서

도경기를재밌게볼수있다 고전했다.외

야의또다른특징은한국야구장최초로설

치된스포츠펍(Pub)이다.외야석중앙에위

치해있는이곳에선 실내에서 펍을즐기면

서도 경기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

츠펍은일종의 실내 주점으로관중들은이

곳에서 가벼운맥주를마시면서 경기를관

람할수있다.

1루더그아웃에서바라본경기장은아직

까지파울라인바깥쪽과펜스공사가이어

졌다. 하지만 선수들을 보다 가까이서 볼

수있는익사이팅존이총486석 마련됐고,

그라운드좌 우측엔 kt위즈조범현 감독이

직접요청한불펜이눈에띄었다.

위즈파크는후면 관람석도특징이다. 경

기가가장잘보이는이 곳은보통기록실,

전광판실, 심판실등이위치해있었지만위

즈파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야구

장처럼 팬들이 경기를가장 가까운곳에서

관람할수있도록배려했다.

조명은 플라즈마 라이트 시스템으로 눈

부심을최소화해 선수들이 야간 경기를치

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만들었다. 종합운

동장내 1천129개의주차면도360면을추가

증설해 내년에 있을주차난을최소화할 방

침이다.

한편, 제주에서 2차 마무리 훈련에 열중

하고있는 kt 선수단은 11월27일 제주에서

복귀할 예정이며 12월초 위즈파크에서 국

내 자율훈련을계획중이다. 내부인테리어

공사는선수단이들어오는12월1일끝날예

정이며그라운드는12월6일마무리될계획

이다.

수원시관계자는 현재리모델링공사는

거의 다 완성됐다 면서 12월17일 준공식

을계획하고있다 고밝혔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제21363호14 스포츠

내년프로야구1군에진출하는수원kt위즈의홈구장인수원kt위즈파크가오는12월 17일준공식을갖는다. 현재리모델링공사가한창인 kt위즈파크는99.9%의공정률을보이고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팬과거리좁힌구장, MLB 부럽지않다
내달17일준공식앞둔 수원 kt위즈파크 가보니

KDB생명동주여고안혜지 1순위지명

여자농구연맹신인선수선발회

OK저축은행유니폼디자인공모 부천하나외환용병해리스영입

11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년 여자

농구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구리

KDB생명에지명된안혜지(부산동주여고)가안

세환감독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

전국체전금4 은1 동1양주백석고볼링부화제의팀

손안의 뉴스친구 앱시리즈

모바일K

파울펜스뒤편익사이팅존조성

외야관람석시야방해도개선

첫설치실내주점스포츠펍눈길

국내여고최고포인트가드평가

세계 亞선수권청소년대표활약

신한銀김연희 삼성황승미뽑아



안산 OK저축은행 시몬과 수원 현대건

설폴리가 1라운드최우수선수(MVP)에선

정됐다. 한국배구연맹은 11일 NH농협

2014~2015 V리그1라운드MVP기자단투

표에서 안산 OK저축은행 시몬이 28표 중

총26표를얻어MVP에뽑혔다고밝혔다.

지난해 1라운드MVP였던 삼성화재 레오

와지난해신인상을받은전광인은각각 1표

씩을받았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교육 을 수료

했다.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고경기도생활

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관하는 이 교육

과정은 수원 경기도체육회관에서 10~11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생활체육지

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신

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

용, 상처 골절 처치 등다양한실습위주의

교육으로진행됐다.또수업에참여한지도

자들은 12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 대한

적십자사의응급처치수료증을받게됐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정현(180위 수원삼일공고)이남자프로테

니스(ATP) 게이오 챌린저대회(총상금 5만

달러) 단식 2회전에 올랐다. 정현은 11일 일

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본

선 1회전에서 세키구치 슈이치(459위 일본)

를 2-0(6-0 6-0)으로 완파했다. 인천 아시

안게임 남자복식 금메달리스트 정현은 조던

톰프슨(270위 호주)과8강진출을다툰다.

내년 시즌창단 20주년을맞는수원삼성

이 12일부터 2015 블루윙즈미디어 명예기

자단을 모집한다. 취재와 중계, 그리고 디

자인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할 명예기자단

은내년시즌팬들과구단간의가교역할을

할 전망이다. 블루윙즈미디어는 지난해부

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구단 홈페이지와

SNS의각종콘텐츠를제작하고있다.세부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www.bluewings.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 마감은 21일

까지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한국여자핸드볼전국최강의 실력을자

랑하는 인천시청이 2015 여자 실업핸드볼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송지은(의정부

여고)을선택했다.

인천시청은 11일 서울 송파구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드래프트 행사에서 이 같

이 결정했다. 김성은(인천비즈니스고)은 2

라운드에서 연고팀인 인천시청의 부름을

받았다. 또 인천 고교 선수 중에는 강경민

(인천비즈니스고)이 전체 2순위로 광주도

시공사의 지명을받았고, 송지영(인천비즈

니스고)은서울시청에둥지를틀었다.올해

고교 경기에서 평균 12.7골을 넣은 기대주

최지현(인천여고)도 부산시설관리공단에

지명됐다. 여자핸드볼 간판스타인 류은

희 (인천시청)를 잇는 재목으로 기대를 받

고 있는 박준희(천안공고)는 전체 1순위로

부산시설관리공단유니폼을입게됐다.

/임승재기자isj@kyeongin.com

수원 현대건설이 대전 KGC인삼공사를

상대로승리를거두며 시즌첫 대결에서 당

한패배를설욕했다.

현대건설은 1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NH농협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원정경기에서인삼공사를세트스코

어 3 0(28-26 25-18 25-20)으로 물리쳤

다. 현대건설은지난 2일 수원에서 치른홈

경기에서 인삼공사에 1 3으로졌지만이날

깨끗하게 설욕하며 2라운드를기분좋게 시

작했다.

1라운드에서 여자부 최우수선수(MVP)

로뽑힌 현대건설 폴리는이날 60%의공격

성공률을기록하며 26득점을올려 팀의 승

리를도왔다.

이날승리로현대건설은 4승2패 승점 11

을 기록해 선두 흥국생명(4승1패)과 승점

은 같지만 세트득실률에서 밀려 2위에 위

치했다.

현대건설은 첫 세트에서 26 26 듀스 상

황에서 인삼공사 조이스의 실책과 양효진

의블로킹으로28점을선점하며 1세트를따

냈다. 분위기를 가져온 현대건설은 2세트

에서도선전했다.

폴리가 9점, 양효진이 6점을 올렸고 김

세영의 블로킹도 가세, 2세트도 가져왔다.

승기를잡은현대건설은 3세트에서도전의

를 잃은 인삼공사를 한때 8점차까지 벌리

며승리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자존심이냐, 꿈의

무대냐.

프로야구 인천 SK와

이번스 에이스 김광현

(26)의 미국메이저리그

(MLB) 도전이 시작부터 커다란 암초를만

났다. SK는김광현영입을희망한MLB 구

단의포스팅 최고금액이 기대보다낮아크

게당혹스러워하는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늘(11일)

오전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김

광현에 대한 포스팅 결과(최고 응찰액, 구

단 미통보)를 전달받고 이를 소속 구단인

SK에통보했다 고밝혔다.

SK는 이날 포스팅 금액을 확인한 뒤 임

원진 등이 회의를 가졌지만 기대보다 낮은

포스팅 금액에결론을내리지 못했다.메이

저리그 진출을 간절히 희망했던 김광현은

포스팅 금액을 통보받은 뒤 이렇다할 입장

없이 구단의결정에따르기로한것으로전

해졌다.

SK는 14일 오후 6시까지 포스팅 금액을

수용할지 말지를정해KBO에통보하게된

다. 포스팅 시스템은 MLB 구단이 비공개

입찰을 거쳐 교섭권을 얻는 제도로 김광현

에게 러브콜을 보낸 구단이 어디인지는 확

인할수없다. SK는단지 포스팅 최고응찰

액을 통보받아 합당한 대우인지를 판단해

야 한다. 만약 SK가 응찰액을수용하면 김

광현은교섭권을얻은해당구단과한달동

안연봉협상에들어간다.

SK 관계자는 오늘중으로 입장을 정리

하기는어려울것같다 며말을아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대학씨름 최강팀 경기대가 2014 전국

대학장사씨름 최강전에서 3년만에 정상에

올랐다.

김준태 부장, 홍성태 감독이 이끄는 경

기대는 11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

린대회단체전결승전(7전4선승제)에서경

남대를접전끝에4 3으로물리쳤다.┃사진

이로써 경기대는지난 2011년 대회 우승

이후 3년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올해

는 회장기대회 우승에 이어 2번째 대회를

석권했다.

반면, 지난 대회 우승팀 경남대는 2연패

를노렸지만막판위기를넘지 못하고무릎

을꿇었다.

경기대는매번 결승문턱에서 좌절을맛

봤지만이번대회만큼은달랐다.

8강에서울산대를, 4강에서 용인대를차

례로 누른 경기대는 결승에서 작년 우승팀

경남대를만났다.

경기대는 첫째판(경장급 75㎏이하)에서

박권익이 잡채기와 밭다리로 상대 박종길

을 가볍게 제압했지만, 둘째판(소장급 80

㎏이하)에서 양진영이 경남대 이완수에 1

2로져동점을허용했다.

경기대는 셋째판(청장급 85㎏이하)에서

이정훈이 안다리와 들배지기로 상대 김원

호를 무너트린 뒤 넷째판(용장급 90㎏이

하)에서도 김기선이 밀어치기와 판독승으

로이태형을제압, 3 1로점수차를벌려 승

기를 잡는 듯했지만, 다섯째판(용사급 95

㎏이하)과 여섯째판(역사급 110㎏이하)에

서 박준욱과 남성윤이 잇따라 상대에게 져

3 3 동점을허용, 위기를맞았다.

그러나 경기대는 장사급(150㎏ 이하)의

임진원이 있었다. 임진원은 경남대 강규식

을 상대로 밀어치기로 잇따라 상대를 모래

판에눕혀우승의마침표를찍었다.

/신창윤기자shincy2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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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씨름올두번째모래판포효

회장기이어 3년만에최강전정상

스포츠로그아웃

정현ATP챌린저단식2회전진출

창단20돌수원삼성명예기자모집

경기도생활체육회지도자

응급처치법일반과정수료

여자핸드볼최강인천시청

드래프트 1R송지은선택

MLB낮은포스팅금액에김광현 고민

SK와이번스결정따르기로

현대건설,KGC인삼공사에 홈패배설욕 2위로

세트 3 0승…폴리맹활약

OK저축은행시몬 현대건설 폴리 1R MVP선정

11월 11일, 1 1 1 1 역사를쓰다

한국시리즈제패 삼성, 프로야구첫 4년연속통합우승

홈런등불붙은타선 11점뽑아

넥센큰경기경험부족준우승

삼성라이온스가한국프로야구사상첫 4

년연속통합우승이라는금자탑을세웠다.

삼성은 11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전 4선승제) 6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11-1로꺾었다.

2차전과3차전에서승리한뒤전날5차전

에서 9회말짜릿한역전승을거뒀던 삼성은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 4승2패를 마크하

며한국시리즈우승컵을들어올렸다.

이로써 삼성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

음으로4년연속통합우승이라는위업을달

성했다.

반면 창단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에 진

출한 넥센은큰무대에서의 경험 부족을드

러내며아쉽게준우승에만족해야만했다.

삼성의 선발 투수 윤성환은 6이닝동안

89개의공을던지며 1실점으로완벽에가까

운 투구를 펼쳤다. 윤성환은 안타는 3개만

을허용했고삼진 4개를곁들였다. 반면 넥

센선발오재영은2.1이닝동안 60개의공을

던지며 볼넷 2개와 4실점(3자책)으로 무너

졌다.

이날 경기에서 삼성은 그동안 침체됐던

타선이 폭발하며 승기를 잡았다. 최형우와

채태인이 각각 2타점을만들어냈고삼성 나

바로는 6회 왼쪽담장을넘기는 3점 홈런을

포함, 5타점을 때려내며 승부에 쐐기를 박

았다.넥센은선발투수오재영의실책과더

불어 유한준, 박병호, 강정호가 부진하며

득점 찬스에서 번번이 점수를 내지 못하며

무너졌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11일오후서울잠실야구장에서열린프로야구한국시리즈6차전넥센히어로즈 삼성라이온즈경기. 11대1로우승한삼성선수들이기뻐하고있다. /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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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환자의경계대상1호대장암

최근70대노인이부풀어오른배를움켜

쥐고 가천대 길병원 인천지역암센터 백정

흠교수를찾아왔다.가족의부축을받아야

할만큼상태가심각했는데, 환자는수개월

전부터 변비가 심해지고항문에서 피가 나

왔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약국에서 산

약만 복용해 왔다고 했다. 시간이 지나자

배통증이더심각해졌고복부가점점부풀

어오르더니참을수없을만큼의통증을느

껴 병원을 찾은 것이다. 환자는 폐쇄성 하

부직장암으로진단받았고곧바로응급수

술을진행했다.

수술을집도한 백 교수는 대장암은대

부분 용종과 같은 작은 혹에서 시작해 점

차커지면서 암으로진행된다 며 정기적

인 건강진단을 받아 조기에 이런 것들을

발견했더라면 간단한 수술을통해 완치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대장암의주요원인은포화지방산인 동

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와 과도한 열량 섭

취, 운동부족등을들수있다.

육류중에서도붉은색을띤고기를많이

먹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이 많

이분비되는데, 대장내세균들이담즙산을

분해하는과정에서독성대사산물을만들고

이것이 대장세포를 파괴시켜 암세포가 자

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복

부 비만일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5~

3.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장

암의약 5%는유전성으로분류되며 15%는

가족력을 갖는다. 또한 직계 가족 중 대장

암환자가 있는경우발병 위험도는 2~8배

증가한다.

■대장암증상과치료

대장암은위와같은상부소화기관과달

리 증세가늦게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더

라도단순변비나치질로오인해적절한치

료시기를놓치는경우가많다.

우선 조기(1~2기)에 발견해 수술만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건강검진을 통

한조기발견이무엇보다중요하다.최근에

는절개를하지않고배에작은구멍을내어

수술하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도 보편화되

고있다.복벽이나방광, 요관등주변장기

로전이되지않은경우복강경수술을하게

되는데, 이 수술은 환자의 빠른 회복은물

론통증의감소, 수술후입원기간단축, 큰

흉터를예방하는미용적 효과등일석이조

의장점이있다.

대장암은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

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이다.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운동으로적정체중을유지

하고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음식을섭취

해대장활동을활발하게하는것이예방법

이다.

대장암예방과조기발견을위한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은만 50세 이상이면 1년 간

격으로분변잠혈검사를하고,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

조영검사를하도록권장하고있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20~30대 젊은 시절

의몸무게폭증이 심혈

관질환 위험성을 높인

다는연구결과가발표

됐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임수(사진)

교수와 영국 글래스고우 심혈관센터 사타

교수연구진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

지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를내원한 1

천724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20대때의체중, 일생최대체중및당시나

이, 당뇨병 진단 당시 체중과 나이를 조사

한결과이처럼나타났다고11일밝혔다.

연구결과 20세 때체중이 많이 증가할수

록, 그리고그증가속도가빠를수록심혈관

질환의위험성이높아졌다.

20세 때 체중증가속도에 따라 4개 그룹

으로나눠보면 1년에 1.3㎏씩 증가해 증가

속도가가장빠른그룹에서는50% 이상관

상동맥이 좁아진 유병률이 14.4%로, 증가

속도가 가장 느린 그룹(1년에 0.15kg씩 증

가)의 9.5%보다 높았다. 또같은조건에서

두 개 이상의 심장혈관을 침범한 경우도

10.2%와4.7%로큰차이를보였다.

심혈관질환발생과직결되는동맥경화반

은 체중 증가속도가 빠른 사람의 24.3%에

서 동맥경화성 플라크(찌꺼기)가 존재한반

면, 체중 증가속도가 늦은 사람의 경우는

14.9%로10%포인트의큰차이를나타냈다.

임수 교수는 특정 시기의 체중 증가속

도가관상동맥질환발생에 큰영향을미치

고 있음을 세계최초로 입증한 결과 라며

청소년시기부터고지방, 고칼로리로대표

되는서구화식습관을줄이고, 신체활동량

을 증가시켜 20~30대에 체중이 늘지 않도

록하는게중요하다 고말했다.

한편이번연구결과는당뇨병분야의세

계적 권위지인 임상당뇨병지(Diabetes

Care) 2014년최근호에게재됐다.

성남/김규식 김성주기자siggie@kyeongin.com

20~30대몸무게폭증,혈관질환위험성높여

분당서울대병원임수교수 英연구진세계첫입증

아침식사는 반드시 영양소섭취도도움

당분 카페인피해야 배조금고픈상태로
비만은만병의근원이다. 고혈압과당뇨는물론각종암을유발시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특히 대장암과유방암은비만과직접적인

연관이있는것으로학계에보고돼있다. 인천의비만율은 25.8%로전국 6대광역시가운데가장높다. 이렇게비만율은높은반면인천

시민들의국가암검진수검률은전국평균36.83%에도못미치는35.65%수준에그치고있다.

경인일보는인천 시민들의암예방과치료관리를수행하고있는인천지역암센터와함께 2차례에걸쳐 비만과연관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진대장암과유방암에대해알아보고예방법을살펴보고자한다. ┃편집자주

점점불러오는배

슬슬다가오는암

동물성지방과다섭취 운동부족등원인

복부비만일때발생위험 1.5~3.7배증가

증세놓치기쉬워검진통한조기발견중요

금연 금주등생활습관개선시예방가능

>상< 대장암

수능당일최상의컨디션유지 4가지건강정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남았다.수험생들에게지금중요한것은학

습내용을 총정리하는 것보다 내일 수능시

험장에서 최고의 지적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다. 수험생과학부모들에게 수능당일

최상의 컨디션을유지할 수있는 4가지 건

강정보를전한다.

첫째, 수능당일아침식사를반드시해야

한다. 아침식사는 위장을 보호하며 수능의

언어영역이 시작되는오전시간에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과식과

탄수화물에 편중된 식사는 도리어 소화불

량을일으키는등집중력을깨는 독이 된

다. 단백질을비롯한각종영양소가고르게

함유된식사를추천한다. 식사는평소즐겨

먹는 식단으로하며 밥이 부담스럽다면 소

화가빠른죽이좋다.

둘째, 두뇌 회전과 집중력을 높이는 영

양소가 함유된 식품을섭취하는것이 도움

이 된다. 뇌에 좋은영양소로는레시틴, 비

타민 B군 등이 있으며 레시틴은 우유, 달

걀, 두부, 호두, 잣등에많이들어있다. 비

타민 B군은 소고기, 돼지고기, 콩, 잡곡,

현미 등에 풍부하다. 또큰시험을앞둔불

안한 신경을안정시키는데 도움을주는칼

슘은 우유나 멸치 등에 많이 포함돼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든 과

일과채소를섭취하는것이 좋다. 또 9시간

동안 시험지와맞서야 하는수험생들의 눈

건강을위해비타민A가풍부한당근, 케일

등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자. 결명자, 구기

자차도눈의피로회복에효과가좋다.

셋째, 과도한 당분, 카페인이 든인스턴

트 식품 섭취를 피하길 바란다. 과도한 당

분은신경과민및스트레스를일으킨다.특

히인공첨가물은뇌기능을떨어뜨린다.커

피, 홍차, 콜라등카페인이많이든음식은

뇌중추신경을교란시키므로시험당일음

료섭취시과일주스또는카페인이 없는차

류를마시는것이좋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식사

를가볍게 하는것이 좋다. 배가 조금고픈

상태일 때가 대뇌피질을 자극해 뇌세포의

활동을활성화시켜 학습이나기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포만감이 들

정도의 식사를피하고조금아쉽다는생각

이 들 정도로 먹는 것이 졸음 방지와 시험

당일컨디션에큰도움이된다.

도움말/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은총기자yooec86@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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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이 연말 현재의 사무처를

폐지하고 본부체계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알려졌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11일 지난 2012년

부터 재단내부에서 조직재편이 논의됐다

며 최근사무처중심의단선적체제를4본

부체제로전환해 자율과책임을강화한 조

직개편 보고서가 작성돼 경영진에 전달된

것으로알고있다 고밝혔다.

조직개편 보고서에는 문예창작센터 및

문예진흥사업을 담당하는 문예진흥본

부 , 재단문화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

지원본부 , 재단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운영하는 뮤지엄 운영본부 , 현 경기

문화재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할 문화유산

본부 등 4개본부를신설 운영하는내용을

담고있다.

조창희 재단 대표이사는 최근 현재의

재단 조직을개편해 창의력을발휘하고조

직을 활성화시키는 본부체제로 교체할 필

요성이 있다 고 조직 개편에 긍정적 입장

을밝힌바있다.

경기문화재단은 또 내년부터 경기도박

물관을비롯한 재단 산하 8개 기관장에 대

해현재의대표임명제를공모제로바꿔기

관장의 전문성을객관적으로검증할 수있

도록할계획이다.현재재직중인 8개기관

장 중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기관장은

경기도미술관장을 비롯해 5명이며 남한산

성문화관광사업단의경우현재단장직무대

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

한편 재단은내외부인사 17명으로구성

된 경기개발 발전 TF팀 을만들어 11일부

터공식활동에들어갔다. TF팀은재단사업

혁신방안을집중논의한다.

/유은총기자yooec86@kyeongin.com

슈베르트곡유명반주자와호흡

청아한발성, 우아한음색, 탁월한 해석

으로전세계성악무대에서환영받는감성

테너 마크패드모어(Mark Padmore)가 고

양아람누리에서 국내 첫 가곡 리사이틀을

선보인다.

마크 패드모어는 클라리넷을 전공하다

가 뒤늦게 성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국 합창음악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더식스틴(The Sixteen) 의 일원으로르네

상스합창음악을하던그는, 바로크음악의

거장 윌리엄 크리스티에 의해 라모의 오페

라 이폴라이트와 아르시에 (Hyppolyte

et Arcie)의 주역으로 전격 발탁돼 대성공

을거두었다.

이후 바로크 오페라와 종교음악을 중심

으로활동하며 바흐칸타타의 빼어난 복음

사가로, 라모의 음악비극에서는그누구보

다도 유연하고 스타일리시한 오트콩트르

(하이테너)로, 헨델오페라와오라토리오에

서는 언제나 좋은 취향을보여주는 이상적

인 해석자로 평가받으며 오늘날 최고의 에

반겔리스트(복음사가) 자리에올랐다.

그는지난2008년, 계몽시대오케스트라

와함께한첫 내한무대에서 바흐의 요한

수난곡을 노래해, 현존하는 최고의 에반

겔리스트로서의면모를과시했다.

이번 첫 단독공연에서는슈베르트연가

곡 겨울나그네( Op.89, D.9110) 를 들려

준다. 이 작품은 모두 24곡의 노래로 이뤄

졌으며, 이중 다섯번째곡인 보리수는우

리음악교과서에실려있어특히친숙하다.

반주자로한무대에 서는피아니스트폴

루이스는 2010년 그라모폰베스트솔로보

컬상등세계 주요음반상을휩쓴명반 겨

울나그네 의파트너로, 그역시 최고의슈

베르트해석자로정평이나있다.

테너 마크 패드모어 리사이틀은 12월

11일오후8시고양아람누리아람음악당(하

이든홀)에서열린다.

티켓 R석 8만원, S 6만원, A 4만원, B 2

만원.문의:1577-7766/ www.artgy.or.kr

/민정주기자zuk@kyeongin.com

새얼문화재단이 오는 21일 인천종합문

화예술회관대공연장에서 31회 새얼 가곡

과아리아의밤 공연을갖는다.

이경구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가

지휘자로나서며 성악가이강호와양송미,

류정필, 오미선, 김동규와 국악인 오정해

가함께이번무대에선다.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1984년 1회

음악회를개최한 이래 매년 인천시민을감

동시키는문화축제로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 1부 첫 무대는바리톤이강호

의 산촌과 나는 이 거리의 일인자 로 시

작한다.

이어 메조소프라노양송미가 가고파 와

하바네라 를, 테너류정필은 박연폭포와

그라나다 를연주한다.

인천 출신으로국제무대를누비는소프

라노오미선이 아리 아리랑 과 주여 평화

를주소서 를열창하며 1부공연 마지막순

서로오미선과양송미, 류정필, 이강호가4

중창 오나의태양 을선보인다.

2부는성악가와국악인의만남으로꾸며

지는순서다.먼저바리톤김동규가오페라

카르멘의 투우사의노래 와 후회 없는인

생 으로무대를연다.

서편제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오정해는

진도아리랑 과 너영나영 을 선보이며 오

정해와김동규인천연합합창단이 홀로아

리랑 을함께연주한다.

이번공연의백미는단연합창이다.세계

최고수준의인천시립합창단과인천연합합

창단은 영광의 탈출과 경복궁타령 으로

대미를장식한다.

새얼 가곡과 아리아의 밤은 새얼문화재

단후원회원을대상으로한 무료초청 공연

이다. 21일 오후7시 30분. 인천종합문화예

술회관대공연장.문의:(032)885-3611~4

/김성호기자ksh96@kyeongin.com

가장완벽한 겨울나그네가온다

경기문화재단 4본부체제조직개편

감탄사절로나는

젊은 소리꾼 이자람의 억척가 가 오는 14일

오후 8시, 15일 오후 7시이틀간하남문화예

술회관대극장검단홀무대에오른다.

이자람이독일의극작가베르톨트브레

히트의 희곡 사천의 선인 을 판소리로 각

색해 2011년 초연한 억척가 는한국뿐아니라

프랑스,브라질,우루과이,루마니아등에서호평을받았다.

지난해 프랑스초연 이후에는프랑스국립민중극장의 요청에따라

지난5월재방문해공연을선보이기도했다.이후프랑스인문및연극

학계에 반향을 일으키며 사천가 와 억척가 로 논문이 발표됐고, 프

랑스 공연계에서는 판소리를 새로운극작의 방식으로받아들이며 그

녀와의협업을제안하기도했다.

판소리 억척가 는 브레히트가 1943년에 쓴 작품을 현재 대한민국

사천시에사는뚱뚱한처녀순덕의이야기로재구성한작품이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 학벌 지상주의, 무한경

쟁등사회적병폐를풍자와해학이흐르는경쾌한판소리에담아냈다.

억척가 는작품의대본에서 작창, 연기까지 이자람의손이 닿지않

은곳이 없다. 아울러 주인공순덕을 비롯한 15명의 등장인물을혼자

소화하며공연을진행한다.

공연 관계자는 억척가는전통판소리를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쉽게풀어내면서도판소리가갖고있는음악적유희를살리는

동시에 다채로운 리듬악기를 사용해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고 전했

다. 가격:R석 4만원, S석 3만5천원, A석(2층) 2만원 문의:(031)790

7979 /유은총기자yooec86@kyeongin.com

소리꾼이자람이미지출처/하남문화예술회관홈페이지

감성테너 마크패드모어, 리사이틀내달 11일고양아람누리

가을밤, 가곡 아리아낭만속으로

오정해 김동규

1인 15역 해외호평 논문발표… 14 15일하남문예회관무대

마크패드모어(오른쪽)와피아니스트폴루이스. 사진/Marco Borggreve



울랄라세션이 정규 1집 앨범 공개에 앞

서 이번 앨범의 두번째 타이틀곡 지금 우

는사람들이라는발라드곡을지난11일선

공개했다.

선공개 곡 지금우는사람들은자전적

인 이야기를바탕으로진정성 있는노랫말

을통해 자신들처럼 가슴아파하는사람들

에게희망과위로를전하고있다.

울랄라세션 멤버들은 선공개 된 노래에

가슴속에깊이감춰둔슬픔의씨앗을진정

한사랑과희망이담긴노래로승화시켰다.

울랄라세션은 지금 우는 사람들을 공

개하며 갑작스레 찾아온 이별 앞에서 눈

물짓는것 밖에는아무것도할수없는사

람들에게, 세상에서제일슬픈시간을걷고

있을모든사람들에게, 이 4분25초의짧은

노래가부디긴여운과사랑으로위로가되

길바란다 고말했다.

매번 최고의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만

났던 울랄라세션은 이번 선공개 곡을 시

작으로 오는 19일에 정규 1집 리조이스

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

정이다.

/유은총기자yooec86@kyeongin.com

■ 상의원

국내 최초로영화의 소재가 된 상의원

은조선시대 왕실의 의복과재화를담당하

는기관으로왕실의 보물창고로불리던 곳

이다. 6명의관료와600명에달하는장인들

이오직왕실을위한의복을제작하던장소

다. 이곳은 왕이 입었던 용포를 비롯해 왕

실가족이 입는궁중예복의 금사, 은사에서

시작해비단을염색해재단에이르는전과

정을책임지는기관이다.

또 우리에게 천재과학자로 알려진 장영

실도 상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천민과왕이직접대면할수있던유

일한공간이다.

■화려한 궁중의상

영화 상의원 이관객들로부터주목받는

이유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중의상의 향연

을볼수있기때문이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궁중복식은 역사적

고증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통의상에 현대

적인세련미를가미해만들어졌다.

전통염색기법을통해옷감의고운빛깔

과장인들이 한땀한땀수놓은명품궁중

예복을만나볼수있다.

특히 이번 영화에는 영화 후궁에서 의

상을담당했던 조상경 의상 디자이너와영

화 방자전 에서 의상과 어울리는 소품을

배치했던 유청 소품디자이너가 합류해 스

크린에왕실의옷장을그대로옮겨놓을것

으로보인다.

■명품출연진과흥행제작진의만남

영화 상의원 은 연기력으로 다져진 명

품출연진이 만든 작품이다. SBS 드라마

뿌리깊은나무와 비밀의 문: 의궤살인사

건 에서 명연기를선보였던 한석규가 왕실

최고어침장 돌석 을연기한다. 또돌석과

의상대결을펼치는젊은의상디자이너 공

진 역에젊은연기파배우고수가분한다.

20대에 어울리지 않는 조숙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받고있는박신혜가

사랑에목마른 중전 을연기한다. 박신혜

와 함께 상의원의 이야기를 함께 이끄는

인물인 왕 역할에 tvN드라마 응답하라

1994 로 대세 배우 대열에 오른 유연석이

출연한다.

각기다른매력을갖고있는배우들과함

께 흥행작을 제작했던 연출진과 촬영팀이

합류하며 영화의 높은완성도를선보일 예

정이다.

추격자 , 음란서생 의 제작사였던

(주)영화사비단길이 참여하고, 영화 라스

트스탠드로할리우드에진출한김지용촬

영감독이합세했다.또 수상한그녀 의조

규영조명감독과채경선미술감독등이름

만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키는 스태프들이

이번영화에참여했다.

영화 상의원 은그동안볼수없던 새로

운소재와명품출연진과베테랑 제작진이

손을잡으면서 완성도높은작품을관객들

에게선보인다.

/유은총기자yooec86@kyeongin.com

사진/(주)영화사비단길제공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18 연예 채널 제21363호

조선왕실화려한예복…장인들의숨겨진이야기
울랄라세션정규두번째타이틀

발라드 지금우는사람들 공개

오는 12월 개봉을 앞둔 영화 상의원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사극

처럼 역사적 위인의 등장이나 정치적 암투

가 아닌 조선왕실의 궁중의상을 담당하던

상의원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개

봉전부터관객들의관심을받고있다.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기관인 상의

원 에대한정보를소개한다.

영화 상의원 내달개봉

왕실최고어침장 돌석 한석규 돌석과의상대결을펼치는 공진 고수 완벽한사랑을꿈꾸는 왕 유연석 사랑에목마른 중전 박신혜

역사적고증현대적세련미가미

명품출연진에흥행감독시너지

신선한소재완성도높아기대감

31세상생의길가는것이이로우니이익

앞에서 너무 내색하지말기를. 43세 가

야할 길이라면 누가 뭐라해도 움직이

는것이 마음편한길. 55세 길이 멀어도

안전한 길 가는것이 이로우니 확신 갖

도록. 67세 불만있더라도 절대 내색하

지말고 주어진일최선다하도록.

30세 낯선 사람과의 거래 위험하니 마

음중심 잡고 출행하도록. 42세 새로

운 길 원하나 투자등은 불리하니 취업

의 길 가는것이 유리. 54세 앞뒤 분간

못하고 서두르면낭패보게되니조심하

도록. 66세 거래는 확실히 해두는 것

이좋으니공문화하는 것이이롭고.

29세 지나간일은 다잊고 새로운 세상

적응하는일이 우선이고. 41세 진솔한

마음갖고 출발하면 목적 달성하게되니

힘차게출발을. 53세운기서서히회복

되니 신념갖고 길나서면 만사 길. 65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동문제는

능력범위내에서해결을.

28세 횡액수 있으니 음주운전 등에 각

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40세 지나친

스트레스 건강에 해로우니 잠시 쉬면

서 휴식을. 52세 남의 말 함부로 하면

구설듣게되니 입조심 하도록. 64세 세

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낯선 사람과

의거래신중히하도록.

39세 말이 앞서면 일만 복잡해지니 조

용히 지내는것이 좋고. 51세 부부이성

간 다툼 생기나 사소한 잘못이라도 인

정하는 것이 마음편한 길. 63세 감정대

립하면 흉한일 생기니 고개숙이는 것

이 이롭고. 75세 정리절차무시하면 마

음만복잡해지니확실히마무리하고.

38세 곧은 화살이 바로 날아가는 법이

니 마음이 바르면 결과도 좋고. 50세

이동문제로 고민하나 시기상조이니 자

리지키는 것이 좋고. 62세 잘못된길 알

면서도 계속 행한다면 마음만무거워지

고. 74세 길이 보이지않을땐조용히 기

다리는것이새로운 기회잡는법.

37세절차무시하면흉한일생기니절대

앞서가는일 없도록 주의. 49세 직업이

동문제로 고민하나 투자는 불리하니

경솔하지말기를. 61세 주변정리 확실

히 하지 않으면 골치아픈일 생기니 강

하게. 73세 버릴 것은 버려야채워지는

것이니과도한욕심은 자제.

36세 혼자의 힘보다 주변사람 협조받

는것이 이로우니 적극적으로. 48세 과

거에 미련두지말고 자신의 길 가는것이

가족 모두를 위하는 길이고. 60세억지

로 행하면 일만 힘들어지니 바로 정리

하도록. 72세마음에맞는 사람과 한길

가는일좋은인연만드는 길이고.

35세 가족간에 신뢰를 잃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 조심하고. 47세 두갈래

길에서 고민하나새로운길은 불리하니

서두르지말기를. 59세 더 이상오를곳

이 없으니물러서는 것이도리이고. 71

세 말한마디 남의 가슴에 못박는 일은

절대하지말기를.

34세 무거운 짐 벗어던지고 가벼운 마

음으로 출행하는 것이 좋고. 46세 닭

이 시도때도없이 우는 형상이니 신변

에 불편한 일 있을듯. 58세 타인의 도

움도 지나치면 병이 되니 큰 기대하지

말기를. 70세수하자위해양보하는 것

이상생의길이니바로 이행하도록.

33세해야할일이라면손해있더라도 이

행하는 것이 사람의도리. 45세일에두

서가 없으니 이일저일 손대지말고 한가

지 일에 전념을. 57세 은혜입은 사람들

에게 보답하는 일은 사람의 도리이고.

69세 어려운일 있다면 타인의 협조받는

것이일해결에유리하고.

32세 사소한 이익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일조심하는 것이좋고. 44세남의

것을 탐하면 관재구설 생기니 진솔한

마음갖도록. 56세 미련은 남으나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으니 망설이지말

고. 68세죽기살기로 싸워이기는 것은

진정한승리가아님을 알아야.

12일 (음윤 9월20일丁亥)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하락

애정 하락

건강 하락

재물 무난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하락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하락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김나인의오늘의운세

애정 무난

건강 무난

재물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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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JTBC 캐치온 스포츠원

6:10세계의눈

7:45 로보카폴리

9:05 바오밥섬의파오파오

20최강전사,미니특공대

35 따개비루

10:10 세계견문록아틀라스

40최고의요리비결

11:10 최고의요리비결플러스

12:00 EBS정오뉴스

10 EBS초대석

13:05 지식채널e

14:45 미앤마이로봇

16:00 딩동댕유치원

20버블버블마린

17:15 바오밥섬의파오파오

30로보카폴리

18:00생방송톡!톡! 보니하니1

20생방송톡!톡! 보니하니2

20:50세계테마기행

21:30한국기행

23:35 세계견문록아틀라스

5:10고부스캔들

7:20아침&

8:50유나의거리

10:00유자식상팔자

11:30닥터의승부

12:45 히든싱어3

14:45 3시상황실사건반장

15:55 뉴스현장

17:00 정치부회의

18:30살림의신시즌3

19:40 연금복권520

55 JTBC뉴스룸

21:40유자식상팔자

23:00님과함께

24:30비정상회담

1:50전설속의괴생명체

3:50심장의과학

8:30 산타의매직크리스탈3D

11:15 다이애나

13:10 친구2

15:15 마녀사냥꾼

17:15 메이크유어무브

19:10 조선미녀삼총사

21:05 파이오니아

23:00 가시(K)

10:00 TV상담건강백세의비결

14:00 닥터에게물어보세요

15:00 여자3쿠션한일교류전

18:00 The Lesson

20:00 G밸리 50주년기념

직장인당구대회

22:00 여자3쿠션한일교류전

23:00 The Lesson

XTM Mnet

9:00 더벙커4

10:00 가제트

14:00 남자공감랭크쇼

15:00 주먹이운다-용쟁호투

17:00 남자공감랭크쇼

18:00 스타일이남자를만든다

18:30 신의퀴즈4

21:00 가제트

8:00 Mmorning

9:00 슈퍼아이돌차트쇼

11:00 Mnet Music Twit

12:00 믹스앤매치

16:10 Daily Music Talk

19:00 믹스앤매치

20:00 Live on M

22:00 슈퍼스타K6

KBS드라마 내셔널지오그래픽

8:40 슈퍼맨이돌아왔다

11:20 일편단심민들레

13:20 가족끼리왜이래

16:00 뻐꾸기둥지

18:00 고양이는있다

19:20 1박2일시즌3

22:00 슈퍼맨이돌아왔다쌍둥이

24:00 뻐꾸기둥지

9:00 건강한아침,메디컬365

12:00 세계의길거리음식,스트릿푸드

14:00 시저밀란의도그위스퍼러

15:00 완벽에가까운킬러,범고래

16:00 지상최고의파이터,회색곰

18:00 TV동물농장

22:00 UFO인베이젼

24:00 야생의조선곡호랑이

TV조선 MBN

MBC드라마넷 복지TV

5:50낭만과논리가있는토크쇼

낭만논객

6:50 TV조선뉴스7

8:30 TV조선뉴스9

9:30김광일의신통방통

10:50 TV조선뉴스

11:50데스크360°

13:00 TV조선뉴스1

14:15 돌아온저격수다

15:30 TV조선뉴스4

16:30장성민의시사탱크

18:10정혜전이봉규강용석의

황금펀치

19:20애정통일남남북녀

20:20코리아헌터

21:40 TV조선뉴스쇼 판

22:50 TV조선스포츠 판

23:00강적들

24:30건강한여행휴

1:30내몸사용설명서

3:00 TV로펌법대법

4:50소나무

5:50나는자연인이다

6:50굿모닝MBN

8:00아침의창매일경제

9:30뉴스공감

10:30속풀이쇼동치미

11:40고수의비법황금알

13:00신세계

14:20 MBN뉴스2

15:10시사마이크

16:20뉴스&이슈

17:30 MBN뉴스와이드

18:40최불암의이야기숲어울림

19:40 MBN뉴스8

20:40기막힌이야기실제상황

22:00휴먼다큐사노라면

23:00엄지의제왕

24:40고수의비법황금알

1:40휴먼다큐사노라면

2:40리얼다큐숨

3:30현장르포특종세상

8:40 전설의마녀

11:20 폭풍의여자

12:40 전설의마녀

16:40 폭풍의여자

18:00 소원을말해봐

19:20 내생애봄날

22:00 소원을말해봐

00:00 압구정백야

10:00 2014 복지를말하다

11:00 TV법률상담소

12:00 WBC 뉴스

16:00 사랑의가족

17:30 WBC 뉴스

19:00 일일드라마-송화

20:00 전국나눔노래자랑

24:00 토크인가요

SBS드라마플러스 투니버스

5:20 런닝맨

8:30 미녀의탄생

11:20 청담동스캔들

13:30 사랑만할래

15:40 청담동스캔들

19:20 슈퍼주니어M의게스트하우스

20:40 미녀의탄생

22:00 청담동스캔들

7:30 요괴워치

9:00 마이리틀포니2

11:00 뛰뛰빵빵구조대2

13:00 누가내궁디좀말려줘

14:00 안녕자두야2

15:00 놓지마정신줄

18:00 아스타를향해차구차구

21:00 놓지마정신줄

5:00 KBS뉴스

5:10 내고향스페셜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6:00 굿모닝대한민국 5:00 MBC 뉴스

6:00 MBC 뉴스투데이 1, 2부

7:50 (劇)폭풍의여자

5:00 SBS 5 뉴스

5:10 굿모닝510

6:00 모닝와이드 1, 2, 3부

6:00 OBS뉴스

6:15 다큐월드

6:45 OBS뉴스645

7:00 아이들학과체험

7:15 독특한연예뉴스(재)

5:30 내조의여왕(재)

6:40 굿모닝A

8:25 아침마당

9:30 KBS뉴스

8:00 KBS아침뉴스타임

8:40 지구촌뉴스

9:00 TV소설일편단심민들레

9:40 여유만만

8:30 생방송오늘아침

9:30 MBC 생활뉴스

9:55 제2차정당정책토론회

8:00 제12차미래한국리포트

9:40 SBS뉴스

8:00 건강요리대백과마님의식탁

8:30 기(氣)찬처방전 (재)

9:30 TV주치의

9:45 OBS뉴스945

8:00 골든타임

9:00 신문이야기돌직구쇼

10:00 2014 제2차정당정책토론회 10:40 한국인의밥상(재)

11:40 가족의품격풀하우스(재)

10:00 제2차정당정책토론회 10:05 드라마극장<발효가족>

11:15 Music &Movie

11:45 OBS뉴스<경인투데이>

10:20 시사인사이드

11:30 이제만나러갑니다(재)

12:00 KBS뉴스12

12:55 바른말고운말

1:00 제55회한국민속예술축제

1:00 생생정보통플러스 12:00 MBC 정오뉴스

12:2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백> (재)

12:00 SBS 12뉴스

12:45 미래한국리포트특집

SBS스페셜

1:45 날씨와생활

1:50 문화가중계 (재)

12:05 어영차바다野 12:40 채널A뉴스특보

1:40 뉴스특급

2:50 KBS파노라마플러스(재)

3:00 KBS뉴스

3:10 생명최전선 (재)

2:00 KBS뉴스타임

2:10 역사저널그날(재)

3:00 키오카 (재)

3:30 자동공부책상위키

2:30 나혼자산다스페셜

3:00 MBC 경제뉴스

3:10 응까소나타

3:40 헬로키즈놀라운자연이야기

3:00 미래한국리포트특집

SBS이슈인사이드

2:05 OBS애니월드

2:45 OBS뉴스245

3:05 꾸러기TV

3:45 인생열전 <살맛나는세상>

2:50 직언직설

4:00 시사진단

4:55 튼튼생활체조(재)

5:00 KBS뉴스5

5:20 동물의세계

5:40 세상은넓다

4:00 TV유치원콩다콩

4:30 마법천자문

5:00 꼬마기차추추

5:20 인간극장스페셜 (재)

4:30 똑? 똑! 키즈스쿨

5:00 MBC 이브닝뉴스

4:00 바이클론즈

4:30 꾸러기탐구생활

5:00 SBS뉴스퍼레이드

5:30 내마음의크레파스

4:45 OBS뉴스&이슈

5:45 드라마극장<발효가족>

4:00 정용관의시사병법

5:00 하종대의쾌도난마

6:20 특선다큐멘터리혀끝으로

만나는중국<맛의전승>

7:15 (劇)소원을말해봐

7:55 MBC 뉴스데스크

6:00 6시내고향

6:55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7:00 KBS뉴스7

7:30 엄마의탄생

6:00 KBS글로벌 24

6:30 생생정보통

7:50 (劇)달콤한비밀

6:00 생방송투데이

7:20 (劇)사랑만할래

6:55 글로벌비전

7:45 OBS뉴스M

6:00 박정훈의뉴스TOP10

7:20 웰컴투시월드(재)

8:25 (劇)고양이는있다

9:00 KBS뉴스9

8:30 생생정보통플러스

8:50 비타민

9:50 수목드라마<아이언맨>

8:55 (劇)압구정백야

9:30 리얼스토리눈

8:00 SBS 8 뉴스

8:55 한밤의TV연예

8:25 오늘의월드뉴스

8:55 독특한연예뉴스

9:45 리얼대탐험

8:20 관찰카메라, 24시간

9:30 채널A종합뉴스

10:00 생로병사의비밀

10:55 TV동화빨간자전거스페셜(재)

11:00 KBS뉴스라인

11:40 KBS특선쌀의반란

11:00 뮤직뱅크인멕시코 10: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터백>

11:15 황금어장라디오스타

10:00 드라마스페셜

<피노키오>

11:15 일대일

10:40 OBS京仁뉴스라인

11:05 기(氣)찬처방전

10:50 채널A스포츠뉴스

11:00 내조의여왕

12:30 네트워크기획문화산책

1:10 생활의발견

2:00 KBS걸작선

<싱글파파는열애중>(재)

3:00 KBS네트워크이야기가

있는풍경

12:50 세상의모든다큐

1:40 KBS파노라마(재)

12:35 MBC 뉴스24

12:55 스포츠다이어리

1:10 함께사는세상희망프로젝트

나누면행복

2:15 2014~2015 프로농구

<전자랜드:SK>

12:35 나이트라인

1:05 제12차미래한국리포트

하이라이트

2:25 SBS컬처클럽

3:25 접속! 무비월드스페셜

12:05 나는전설이다

1:05 Music &Movie (재)

1:35 인생열전 <살맛나는세상>

(재)

12:40 닥터지.바.고

1:40 신대동여지도(재)

2:50 갈데까지가보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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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종합편성채널 케이블/위성

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 CJ헬로TV 데이터방송메인 →게임&조이 채널 → TV신문12일(수) ※이프로그램은방송국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인천시 남동구는 주민 소통과 민

원인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

해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1

일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가장 큰특

징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강

화와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편

의성증진에공을기울인것이다.

구는 홈페이지가 주민 소통과 참

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운영중인 페이스북, 장석현 구청장

의 개인 페이스북 등을 홈페이지 메

인 화면에배치했다. 이와함께남동

구주민은물론관광객, 외국인 등이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메뉴를 제공

하고 문자 중심의 기존 홈페이지에

서 내용이 미리 보이는 콘텐츠 중심

으로 바꿨다. 남동구 홈페이지는 월

평균6만3천명이이용하고있다.

구관계자는 SNS 시대에발맞춰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홈

페이지를개편했다 고말했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사)국제청소년연합(IYF) 경인지

부는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

의장에서 14회 IYF 전국 중 고 대

학생 영어말하기대회 경인지역 본

선대회를개최했다고11일밝혔다.

이번 대회대상과1 2등상수상자

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영어

말하기대회 전국 결선에 출전해 다

시한번실력을겨룬다.

지난 1일과 8일 두차례에 걸쳐 열

린이번대회에는대학부 고등부 중

등부 등 130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문학성, 발표력, 독창력을기준으로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가심사를맡았다. ┃사진

국제청소년연합 경인지부 관계자

는 14년째를 맞은 IYF 영어말하기

대회 참가자들의 수준이 해를 거듭

할 수록 높아지고 있다 며 이 대회

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회가

됐기를바란다 고말했다.

한편 결선은 오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청소년연합

경인지부(070-4618-6012) 또는 국

제청소년연합 홈페이지(www.iyf.

or.kr)를참고하면된다.

/김성호기자ksh96@kyeongin.com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대학수

학능력시험수험생에게관람료를50

%할인해준다고11일밝혔다.

수험생 할인 공연은오는 14일 열

리는 록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의

밴드데이X공연을비롯해 12월 5~6

일 막을여는연극 칼로막베스 , 12

월 6일 펼쳐지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의 협연 익스트림 듀

오 , 12월 17일 펼쳐지는재즈파크빅

밴드의스윙스등4개공연이다.

이들 공연을 관람하는 수험생들

은 50% 할인 혜택을받아 7천~2만5

천원에볼수있다.

할인 혜택을원하는수험생은 인

천종합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나

전화(1588 2341)로 수험생 할인

예매를한후공연 당일 수험표또는

수시합격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종합문화예술

회관(032 420 2736~9)으로 문의

하면된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인천시는 11일 제1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인천 교통연수원 대강당

에서기념식을개최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

의근간임을국민들에게인식시키고

농업인의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

기 위해 1996년부터 정부 공식 기념

일로지정해운영해오고있다.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는 검단 사물놀이패의 축하 공연과

모범 농업인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

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최근 쌀

관세화, 한 중 FTA 협상 등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와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선진농업 현장 견학

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여름 3

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면

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았지만 다행

스럽게도인천지역은농업인의철저

한 대비로 큰 피해가 없었다 며 인

천시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한 많은

지원책을내놓고있다 고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인천시 농업

인단체연합회에서는 축하용으로 접

수된 150포대 쌀을대한적십자사 인

천시지사에전달했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인천 강화군은 농촌인력은행을

연중 운영해 농촌 노동력 감소와 노

령화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가를대상으로농촌일손돕기

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11일 밝

혔다. 강화군은 농촌인력은행 창구

를군과읍 면에 설치하고일손돕기

를희망하는기관 단체, 기업체로부

터 신청을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

에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소

요인력 등을 고려해 적절하게 농가

와연계시켜지원할방침이다.

군은 일손돕기 붐을 조성하기 위

해 관내 기관 단체와 국내 100대 기

업에 지원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일손돕기 자원봉사 접수를 받고 있

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는군청과읍 면에 설

치된 농촌인력은행 창구에 시기, 인

원등을접수하면된다. ┃사진

농촌인력은행 연중 운영 사업은

기업체의 참여로 도시와 농촌이 하

나가 되는 도농간 활발한 교류의 장

이될것으로기대된다.

이상복군수는 젊은층의도시 이

동과 노령화에 따른 영농인력이 부

족한 상태로 자원봉사와 기업체의

농촌일손돕기 참여는어려움을겪고

있는 농촌의 일손을 더는 것은 물론

농촌경제활력에큰도움이될것 이

라며 사회공헌을 위한 자원봉사에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많은참여를

당부한다 고말했다.

농촌일손돕기 주요 내용으로는

배꽃솎기, 모내기 작업지원, 배 포

도 봉지씌우기, 김매기, 뜬모 심기,

고추 포도수확, 고구마 캐기, 배 수

확, 고추대 비닐제거 등으로전문기

술이 전혀 필요 없는 단순한 작업으

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 군

청친환경농업과(032 930 3386)

/김종호기자kjh@kyeongin.com

인천 앞바다 수질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 당국은 하지만 오염원이

무엇인지조차정확하게파악하지 못

하고있다.

11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내놓

은 연안지역 해양오염도조사 에따

르면올해인천연안해역(24지점) 수

질평가지수(WQI)는 3등급(보통)에

해당하는 40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

난해 38(3등급)보다 2포인트올라간

결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나

쁘다는것을의미한다.

인천 연안해역 수질평가지수는

2012년 2등급(좋음)에 속하는 3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

는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기준 가

운데하나인 수질평가지수는적조현

상지표인 클로로필a, 용존무기질소

(DIN), 용존무기인(DIP), 저층산소

포화도등을종합해산출한다.

인하대 해양과학과 최중기 교수

는 인천 앞바다 오염원으로는수질

상태가 좋지않은 경인아라뱃길, 수

도권매립지 침출수, 남동산업단지,

인천항 북항쪽 유류 관련 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며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고민해야 한

다 고말했다.

한편, 강화연안해역(10지점) 수질

평가지수는지난해 5등급(68 아주나

쁨)에서 올해 4등급(57 나쁨)으로한

단계올랐다.강화연안해역으로흘러

드는 한강, 임진강 등의 수질이 개선

됐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박경호기자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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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국회원봉사정신드높인다

내일부터 4일간동남아대회

관용주제2만5천여명참가

이어령강연 청소년세미나

라이온스

인천지구

제53차 인천 동양 동남아 라이

온스 대회(OSEAL FORUM 이하

동남아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는국제라이온스협회 354

-F(인천)지구(총재 권용성)가 주

최하고, 제53차동남아대회 조직위

원회(위원장 김태영)가주관한다.

관용(寬容 Tolerance)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18개국 2만5천여명의 라이온스 회

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사 정신을

공유하고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

리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

시아등이다.

김태영 조직위원장은 동남아대

회는국제라이온스협회 제5헌장지

역인 동양및 동남아회원국회원들

이 협회의목적을구현하기 위해모

이는 자리다 라며 봉사를 이념으

로한라이온스에대한올바른이해

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이

기도 하다 고 말했다. 이어 행사

기간 참가 회원국 상호간 이해증진

과 교류협력의 확대, 국내 외 봉사

정보교환도이번 행사의중요한목

적 이라고덧붙였다.

개회식이 열리는 14일에는 관용

을주제로한프레젠테이션이진행되

고, 대회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가

열린다. 또한류문화공연 등축하공

연이 펼쳐진다. 명사초청 특별 세미

나에서는이어령박사가관용에대한

강연을 한다. 행사장에는 한복을 입

어보거나한국공예를체험할수있는

한국문화관이마련된다.향토특산품

판매와기념품코너를비롯해한국의

멋과맛을알리는푸드페스티벌도열

린다. 15일에는 리틀라이온이라고

할 수 있는 레오(청소년 회원) 세미

나가열린다.전국100여명의레오가

한자리에모여차세대라이온스회원

으로서면모를가다듬는자리를갖는

다. 주제세미나 등은 한국어, 일본

어, 중국어, 영어 등 동시통역이 준

비돼있어참가자라면누구나세미나

에참석할수있다.

김 위원장은 인천 동남아대회는

최근성공적으로개최된인천아시안

게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이어 한

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다

라며 한국은 물론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될것이다 라고말했다.또 인

천에서의경제적파급효과도1천230

억원으로추산된다 고강조했다.

한편 한국은지난 9월 기준 7만8

천명이 라이온스 회원으로 등록돼

국내 외에서 봉사활동을펼치고있

다. /김민재기자kmj@kyeongin.com

인천앞바다갈수록수질악화

인천문예회관수험생할인

콘서트 연극등 4개공연

농업인의날 맞아 기념식

표창 수여…현장 견학도

도농교류 농촌인력은행운영

강화군,읍 면창구설치…희망단체신청받아

외국인도이용 편해요

남동구,홈페이지개편

지난해보다 WQI지수 2p

아라뱃길 매립지등오염탓

강화연안해역한단계개선

2등상까지전국결선출전



부천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

제됐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수

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

부지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

제함에따른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

의 도당 여월동일대0.69㎢다.

이번 해제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대해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토지거

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토지이

용의무도소멸된다.

시는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

제구역에대한가격변동과거래정보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

며, 이상징후발생시 투기단속, 허

가구역 재지정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태동 시 토지정보과장

은 이번 조치로토지소유자와실수

요자의불편이해소되고부동산경기

활성화및 세입증대 효과등부천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부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한국농어촌공사가실시한 2014 농

촌 관광우수마을등급 평가에서 양

평모꼬지마을이 1등급을받았다.

모꼬지마을은농어촌공사가지난6

월전국농촌관광마을을대상으로실

시한 농촌체험휴양마을경관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평가에서

모두높은점수로1등급을차지했다.

한편 지난 10일 농촌관광 우수마

을 1등급 표지판 현판식(사진)이 열

렸으며, 농어촌공사 양평 광주 서

울지사 한상수 지사장을 비롯 양평

군관계자,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

해 자리를빛냈다. 한상수 지사장은

모꼬지마을이 계속해서 전국 1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양평군이협력해더욱

노력하겠다 고말했다.

양평/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성남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를

주민세 미납자 일제조사기간 으로

정하고 주민세(균등분) 체납 개인사

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

인다.

조사대상 주민세 체납액은 7천

877건 5억1천만원이며 이는 지난 8

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

과한 주민세 전체 금액의 21%에 달

한다.시는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주민세 미납자의휴 폐업 등사업소

운영 여부와 이전 현황을 지방세정

보시스템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 등

과연계해조사한다.

조사결과 사실상 사업소를 운영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부

과된 체납액은취소하고, 내년도정

기분부터비과세하기로했다.

성남/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

안양시는 오는 14일 시청 별관 2

층홍보홀에서특성화고등학교재학

생과대학졸업예정자를위한취업박

람회를개최한다.

관내 기업 22곳이 참여하는 이날

취업박람회에서는기술영업및생산

관리 32개 분야 65명을선발할계획

이다. 시는 취업박람회장을찾는구

직자를위해 이력서사진 촬영, 입사

지원서 컨설팅 및 이미지메이킹, 취

업관련 특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가

개최한취업박람회및취업지원프로

그램을통해현재까지 200여명의구

직자들이취업에성공했다 며 구직

을희망하는청년들역시 이번 취업

박람회를 통해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있으면한다 고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chani@kyeongin.com

시는 이번주말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

할방침이라고10일밝혔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는 (주)건화,

(주)선진, 동부엔지니어링(주),

(주)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주), 벽산엔지니어링(주) 등6개사가

컨소시엄(공동도급) 대표 주간사로

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국내 굴지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들은대부분참여한것으로전해

지고있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4억원에불과하지만턴

키방식의기본및실시설계는20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돼 유리한 고

지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사

업수주전에뛰어들고있다.

여기에 본공사를 겨냥한 건설업

계도군침을흘리고있다. 공사비가

1천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

는데다공사를수주하면관행적으로

시운전후운영권까지 쥘 수있는메

리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보수집

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급액 상위

20위권내 업체들은 미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다며내년중

반께 나올 본공사의 수주반을 가동

하며흐름을예의주시하고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주말께 기본계

획 및 타당성조사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며 100만명시대

음식물처리와생활폐기물자원화를

위한시설로공명정대하게추진하고

있다 고말했다.

한편 시는 우정읍 주곡리 161의

36일원 4필지(16만8천533㎡)에 사

업비 1천100여억원을 들여 음식물

처리시설(지하 150t/1일), 적환시설

(240t/1일), 재활용선별시설(100t/1

일) 등을건설, 오는 2017년 12월 준

공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도심형스포츠&레저테마파크부

천 웅진플레이도시는 2015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탈출특별이벤트, 수험생공짜

! 를진행한다고11일밝혔다.

수능 당일인 13일부터 오는 16일

까지 4일간수험표를지참하고웅진

플레이도시를방문하는수험생은누

구나 워터파크&스파(종일권), 또는

스키&보드(1타임권)를 무료로 이용

할수있다.

따뜻한 실내 워터파크에서 7종의

다양한슬라이드를타거나친환경자

재로 꾸며진 힐링스파를 이용할 수

있다. 스노보드를이용하는것도추

천한다. 수험생에게는 13일부터 30

일까지스키 보드의류및장비대여

료를50%할인된가격에제공한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는

수험생을위한 만원의행복 이벤트

를 진행한다. 수험생 본인과 동반 1

인까지 워터파크&스파(종일권), 또

는 스키&보드(1타임권)를 1인당 만

원에이용할수있다. 현장매표소에

수험표를제시하면입장가능하다.

한편, 웅진플레이도시는 11월 한

달동안 생일을맞은고객은생일 당

일 워터파크&스파, 또는 실내 스키

장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본인과 동

반 1인까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즐기며 수험 스트레스

를 풀라는 취지에서 이벤트를 마련

하게됐다 며 수험생모두좋은성

과거두기를응원한다 고덧붙였다.

부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오산시가 애물단지 로전락한오

산 서울대병원 부지(경인일보 11월7

일자 21면 보도)와 관련, 전통공예

체험시설로의활용을검토중인것으

로확인됐다.

11일 오산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대병원에 이어 경기도청사 유치를

추진했던 오산시 내삼미동 12만3천

521㎡ 부지를 한옥마을과 무형문화

재등장인들이참여할수있는관광

테마형복합단지로조성한다는방침

을정했다. 시는이곳에한옥마을을

만들어국내흩어져있는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생활하면서 작업할 수 있

도록하고, 이를활용해관광객유치

에적극나선다는복안이다.

내삼미동은인근에 세교신도시는

물론동탄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전

국을 사통팔달로 잇는 고속도로가

접해 있어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입

지다. 하지만 용인민속촌이 가까이

에 자리해 있어 보다 특화된 전통체

험 단지를조성해야 성공할 수있다

는지적을받고있다.

시는 지난 3월 설문조사를 벌여

유치 무산된 서울대병원 대안으로

나온11개기존안과6개신규안의적

합성 검토를 거쳐 소방전문병원 산

업단지 유통시설 등 3개안을 중점

검토한바있다.

시 관계자는 전부지에전통공예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일

부만 활용할 예정으로현재 가장 유

력하게 검토중이다. 준비단계로 자

세한내용은아직없다 고밝혔다.

오산/조영상기자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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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1천억대관급공사 황금알잡아라오산서울대병원부지

전통공예체험시설로

시,관광테마복합단지검토

용인민속촌과차별화 지적

물놀이 스키 수험생은공짜

부천웅진플레이도시, 13~16일수능이벤트

양평모꼬지마을

농촌관광 1등급

농어촌公,4개부문평가

타당성조사등용역공모에

굴지의설계업체6곳몰려

시 주말께최종선정방침

본공사에도건설업계눈독

수주반가동흐름예의주시

화성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및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설치사업을따

내기 위해관련업계가숨가쁘게 돌아가고있다. 특히 화성시가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등사업수행자공모에나서자 6개사가몰려

들어치열한각축전을펼치고있다.

특성화고재학 대졸예정자

65명선발 14일취업박람회

주민세체납일제조사

성남시,내달 19일까지

춘의 도당 여월동땅거래규제풀려

부천GTX부지 0.69㎢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수원과학대학교실내건축디자인과와글로벌한식조리과교직원과학생들이 음식과공간, 콜라보레이션 졸업작품페스티벌커팅을하고있다.

수원과학대,실내건축 조리과졸업작품展

뉴욕 런던 강남 북촌타깃오감소통선봬

수원과학대학교(총장 박철수)는

11일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실내

건축디자인과와 글로벌한식조리과

가 함께 융합 소통을주제로 음식

과 공간, 콜라보레이션 졸업작품

페스티벌을열었다.

한식 세계화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한식개발과 그에 걸맞은

획기적인 한국적 공간 디자인을목

표로 내세운 글로벌한식조리과와

실내건축디자인과 졸업반 학생들

은뉴욕 런던 강남 북촌등네곳의

인기도시를타깃으로삼았다.이번

작품전은 오감을 통해 공감각적으

로한식과소통할수있는실질적이

고효과적인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방향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 큰주

목을끌고있다.

특히 학과간의 연계전시, 즉 콜

라보레이션이란 시대적 요구에 부

응하고사회각분야를선도할수있

는 인재 양성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박철수총장은 학과별졸업작품

전시회가 이제는전교학생 및 교직

원모두가함께즐기는축제의의미

로진행되고있다 면서 융합과소

통을 바탕으로 동반성장하는 시대

적 요구에 대응하는시점에서 수원

과학대학교가앞장서고있다 고격

려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한식세계화 콜라보로새지평

<음식물처리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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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이 옛 대한전선 안양공

장부지에조성중인평촌스마트스퀘

어도시첨단산업단지내에본사건물

을 신축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경영

악화를이유로변경, 용지매각에 나

서면서먹튀논란이일고있다.

1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한전

선은 지난 8월 말 대한전선 본사 입

주 예정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매각 협의서

를안양시에제출했다.

매각 대상용지는평촌스마트스퀘

어 도시첨단산업단지(S1-3블록) 3

천815㎡로, 용도는 1 2종 근생, 업

무시설 등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90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대한전

선측은건물신축대신임대형식으로

본사 및 계열사를 안양시에 이주시

키겠다는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전선의 용지

매각을 놓고 일각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공장단지가 산

업단지로지정되면통상최소2배이

상 시세가 상승해 막대한 이득이 예

상되기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6월 발표된 대

한전선 공시를 보면 대한전선측은

안양공장 부지 사업개발을 위해 설

립된특수목적법인(ALD제1차PFV)

에 안양공장 부지 26만㎡를 5천500

억원에 매각하고, 47%의 법인지분

을확보했다.

또 지난 2012년 평촌스마트스퀘

어 산업단지 개발이 확정되자 대한

전선의 1천200억원대 우발채무가

250억원으로 대폭 낮춰져 950억원

대의반사이익을봤으며, 같은해 12

월 시의 용도변경에 따라 아파트건

립마저가능하게돼나머지 250억원

의 우발채무도 해소된 것으로 알려

졌다.

대한전선측 관계자는 경영 악화

로 인해 오너일가에서 경영권을 포

기하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해 새

로운 대주주가 되면서 강도높은 구

조조정과 회사매각이 진행중이다

며 이런 상황에서 사옥을건립하는

등의 신규투자는 도저히 불가능해

용지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고 설명

했다. 안양/이석철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FC안양서포터스반대성명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FC안

양)의 공식 서포터스인 안양서포터

즈연합이최근낙하산인사의혹(경

인일보 10월 30일자 20면 보도)이

일고 있는이필운시장 선거캠프출

신에 대한 채용반대 성명서를 발표

해 FC안양직원채용을둘러싼논란

이증폭되고있다.

안양서포터즈연합은 11일 FC안양

낙하산인사의혹에 대한축구팬들의

공식입장을담은성명서를발표했다.

연합측은 성명서를 통해 FC안양

은지난 2004년 LG치타스축구단연

고지이전이후안양시민들의오랜기

다림과열망끝에탄생한시민의축구

단이며 창단 2년만에 K리그 클래식

(1부리그) 승격을 목전에 둔 구단이

다 며 이런 상황에서 시는선수단의

임금체불문제와더불어 시즌이 끝나

기도전에이시장의측근을사무국의

요직에앉히려하고있다 고주장했다.

이들은 또 FC안양 축구팬은 물

론 지역정치권까지 나서 시측에 진

심어린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

고있지만 인사권자인 이 시장은묵

묵부답으로일관하고있다 며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내정자

들은 공공연히 구단 사무실을 방문

하고있다 고밝혔다.

연합측은 만약 시가 축구팬들의

입장을 무시한채 낙하산 인사를 강

행한다면 시즌권을 비롯한 구단의

모든상품구매를거부하고, 경기관

람 역시 보이콧으로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안양/이석철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제한규정없는규제완화원인

356개업체중임차78개달해

슬럼화로첨단친환경이미지

기반시설도모자라불편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첨단 친환경

산업단지로개발해올해 6월분양에

나선 시화 MTV 에 정부의 공장설

립규모규제완화로 쪼개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임대공장 등 공장수효

가늘어나 이미지 저하는물론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11일시흥시등에따르면지난7월

31일 기준 MTV 입주 업체(분양)수

는모두356개로, 이 중임차가 78개

업체에 달한다. 시흥시의 경우 182

개 업체중현재 33개 업체가임차받

아공장을설립했다.

분양받은업체가일명 쪼개기 를

하면서임차업체가늘어나고있다.

국가산단의 규제완화 조치 등 현

행법상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에는임대사업을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가능하다. 특히 임대

사업자는산업단지관리기관과부동

산임대사업자로입주계약변경후산

업용지 및공장등으로임대할수있

다.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도1천650㎡에서 900㎡로규제가완

화됐다.

임차업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가발생하고있다.

단지 슬럼화로 첨단 친환경 단지

이미지를저하하고,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부족에 따른 분양 임차

업체의 불편 가중은 물론 취업회피

로 인한 미스매칭 초래 등산업단지

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다.

시흥시와 안산시 한국수자원공

사 등이 제도개선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동으로 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

화멀티테크노밸리(확장단지) 관리

기본계획상 임대 제한(일정면적 이

내등) 규정 신설을정부에요구했지

만 임대제한 규정 복원은전 국가산

단을대상으로해야 하기 때문에 사

실상불가하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화 MTV내

임차업체가 늘고 있다 며 대책이

마련되지않을경우기존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부

작용이속출할것이다 고우려했다.

시흥/김영래기자yrk@kyeongin.com

부천시민연대,전면중단촉구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건설을 위

한형식적인환경영향평가를중단하

고골프장사업추진을철회하라.

부천YMCA 등 부천시민연대회의

는11일김포공항골프장건설계획을

전면중단할것을촉구하고나섰다.

시민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2004년부터부천오정, 서울강

서일원에 27홀(서울18홀 부천 9홀)

규모로 계획된 김포공항 골프장 건

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

단할것을요구했다.

이들은 당초 김포공항 골프장 예

정부지 99만5천896㎡를 포함한 127

만7천143㎡가 법정보호종만 31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한 만

큼 수익만을목적으로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는많은문제를내포하고

있다고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31일 한국공항공사

로부터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인서

울 27 골프클럽(주) 가 의뢰한 환경

영향평가초안의현장조사는사업자

선정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내용으

로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취소

를주문했다.

이들은또4계절을면밀히조사해

야할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엔

2 7월두계절만조사한내용이포함

된데다 인근 농지와 주변 습지대가

배제된 채 수질만 한정적으로 평가

한 만큼 부실한 짜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부천/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하남시는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인상산곡동은고개500 구간에원

격제설방재시스템 스마트제설 설

치를완료하고오는 12월 가동에 들

어간다고11일밝혔다.

스마트제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해 제설지점을 선택하면

저장탱크의 제설제가노즐을통해 살

포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출

장이나 퇴근 후에도 제설예보 특보

발령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이 가능하

다. 제설제로 친환경액상제를 사용,

환경 오염 및 도로파손등의 문제점

이있는염화칼슘의단점도보완했다.

시는이번시스템의제설효과등을

면밀히분석해효과가검증되면 연차

적으로설해취약지역인팔당대교 배

알미대교등에설치한다는계획이다.

하남/최규원기자mirzstar@kyeongin.com

대한전선, 안양본사건물신축부지매각 먹튀 논란

시화MTV 쪼개기난립 부작용

상습체납차량번호판영치 자동차세와차량관련상습체납차량에대한번호판영치가전국적으로실시된 11일 오전수원

시내의한주차장에서영통구청세무과직원들이체납차량에대한번호판을영치하고있다. /하태황기자hath@kyeongin.com

분당~수서벌말지하구간

공원화사업내년3월착공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매송~

벌말 구간의 지상공원화(조감도)

사업이본격추진된다.

성남시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려

던분당~수서도로간벌말지하차도

구간을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원

으로확대 조성키로 하고 내년 3월

착공할계획이라고11일밝혔다.

벌말지하차도 구간에 공원이 조

성되면 기존 계획보다 녹지공간이

늘어나 8만3천㎡의 지상공원이 들

어서게 된다. 사업비는 1천500여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18년6월 준

공예정이다.

공원화 확대 결정에는 시민들의

참여가큰몫을했다. 시는주민 제

안의 날 등을통해 분당~수서 도로

공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수

렴했으며 벌말지하차도 구간 공원

화도다수주민이 의견을제안함에

따라성사됐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소음과 분

진으로인한피해를감내해야했던

지역 주민들의숙원이 해소될전망

이다.

성남/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

<평촌스마트스퀘어첨단산단내>

경영난이유 당초계획변경

일반공장단지,산업단지지정

시세2배이상 막대한이득

이필운시장선거캠프출신채용안돼

김포공항골프장건설계획철회를
상습결빙 하남은고개에

원격제설방재시스템설치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교직원들이

저지른성범죄중절반가량이교내에

서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이 도의회 박승원

(새정치민주연합 광명3) 의원에게

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3

년간 도내 공립 초 중 고교 교사와

행정직원 등 교직원이 저지른 성범

죄는모두 43건이며, 이중절반가량

인 21건이학교내에서발생했다.

또 43건중 10건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였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9건, 중학교 7

건, 고등학교 17건으로초등학교교

원의성범죄가가장많았다.

지난 2012년 A초교 교감은 여학

생 9명을강제추행한사실이밝혀졌

으며같은해 B중학교교사는제자를

본인의승용차안에서강제로추행한

혐의로처벌을받았다.

또 도내 C고교 교사는 제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는 등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이날 올상

반기비위행위가적발된교직원25명

에대한징계처분결과를발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중에는 음주

운전이 13명으로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소홀 4명, 회계질서 문란 2명,

미성년자 추행 1명, 공금횡령 1명,

초과근무수당부정수령 1명, 직무관

련 골프접대 1명, 모욕죄 1명, 무단

결근1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김대현 공지영기자

kimdh@kyeongin.com

최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증가

하고있지만 아직도여성에 비해 턱

없이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부터 10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6만4천646명 중 남성은 2천

798명으로 여성 6만1천848명에 비

해 4.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은지난해같은기간 1

천871명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여전

히낮은수준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육아 휴직을 사

용한 여성 근로자가 3천4명(96%)인

반면 남성근로자는132명(4%)에 그

쳤다.

경기지역은 여성 육아휴직이 1만

6천630명(95%), 남성은 809명

(5%)이었다.

육아휴직제도는만 8세이하의자

녀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다닌 근로자들이 1년 이내에서 휴직

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남 여구분이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아휴직은 여

성이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

다보니 일선에 있는 직장 근로자들

은사용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4살과 3살된 자매를 두고 있다는

아빠 직장인 지모(25)씨는 아빠들

이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해서 쓸

수있는지도잘모르는경우가많다

며 눈치가보여육아휴직을잘쓰려

고도하지않는다 고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적극 나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있게 하는분위기를조성해야

한다 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

여 상승(통상임금 40%→60% 상향)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관심을기울이고있다 고전했다.

/윤설아기자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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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목)

인천 -1/4

서울 -2/5

파주 -2/5

13일(목)

수원 -3/5

의정부 -2/5

백령도 -2/5

14일(금)

1/10

1/11

1/11

14일(금)

0/11

1/11

1/11

이른아침빗소리알람

날씨 12일수요일 (음력윤9월 20일)

바다날씨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 6~7도, 낮 최

고기온 8~11도의분포가되겠다.

강수확률

내일이후날씨

오전 오후

풍향 풍속 파고

서해 서~북서 8~16 1.0~3.0

남해 서~북서 7~14 0.5~2.5

동해 남서~서 7~16 0.5~3.0

강릉 8/14

대전 7/12

광주 8/13

대구 7/15

부산 10/17

제주 13/16

해뜸07:07 해짐 17:24

달뜸22:10 달짐 11:30

밀물 07:44

썰물 01:59

20:11

13:55

인천

수원

인천

서울

강릉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국날씨

백령도 7/8

파주 6/9

의정부 7/9

수원 7/10

평택 7/10

양평 6/11

서울 7/9강화 7/9

인천 7/9

갈길먼아빠들의육아휴직
경인지역신청늘었지만여성대비 5%도안돼

몇몇 유가족들은 실망스러운 판

결이다.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

냐 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가 살인자를 애써 변호하려는 것만

같았다 고울부짖었다.

실종자가족들은이날오전 11시께

선체수색중단요청 때만해도 우리

의 영웅 잠수사에게 감사하다 며 애

써 슬픔을 억눌렀다. 하지만 재판에

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살

인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억누른

슬픔이분노와오열로바뀌었다.

단원고희생자지상준(17)군의아

버지 지용준씨는 선장이 생명을

방치한채조치를하지않은것이살

인이 아니냐 며 항소를통해 엄중

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고 반

발했다.

유가족들은재판이 끝나자마자안

산 하늘공원으로 향했다. 이날 하늘

공원을 찾은 단원고 이승민(17)군의

어머니이은숙씨는아들이잠들어있

는 납골당의 벽을 붙잡고 무릎을 꿇

은채 통곡을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사고전 아들과단둘이 살았던 터라

사이가남달랐던모자지간이었다.

이씨는 우리 아들 어떡하니, 재

판에서 살인죄가 아니래. 누가 내 아

들을죽인거니 라며 아이들을죽인

사람들이아무도없다고하니억울해

서못살겠다 고오열했다.

뒤늦게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단

원고재학생들도분노의목소리를높

였다.

선체 수색중단발표때만해도비

교적차분하게수업에임했던학생들

은 재판 소식이 전해지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

다.그럼우리친구들은누가죽인거

냐 고분통을터트렸고, 몇몇학생들

은결과를믿을수없다는듯흐느끼

기시작했다.

단원고 3학년 백모(18)군은 아무

도 우리 후배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

어주지않는다 며 엄중한법의판단

을 기대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다

고성토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세월호사고 1심결과의미

304명꽃같은생명희생

누구도 책임 묻지않았다

세월호침몰사고로 304명의 꽃같

은 생명들이 희생됐지만, 누구도 그

죽음에책임을지지않았다.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됐던

이준석선장에대한살인죄는무죄로

판결났고,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역

시무죄판결을받았다.

살인죄 성립의 핵심은 이씨가 퇴

선명령을했느냐 는것이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해경의구조정이도착했을무렵, 조

타실에함께있던 2등항해사인 김영

호에게 퇴선시킬 것을 명령했다 고

말했고, 김씨도 선장의 퇴선명령을

양대호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 고

진술했다. 반면 3등항해사박한결은

이준석의 퇴선지시가 없었고 김영

호도 이를 사무국에 전달한 바가 없

다 고진술했지만, 당시함께조타실

에 있었던 필리핀 여가수가 박씨가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고 진술한 점

을 들어 재판부는 박씨의 진술을 증

거로채택하지않았다.

또한이씨가강원식, 김영호등과

허위진술을모의했다는검찰의주장

도, 탈출 직후 이들이 함께 있지 않

았다는점과퇴선명령의 시기, 경로

등 세부적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점을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결

국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

에대해서는증거불충분을지적하며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씨의 손을 들

어줬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 등이 조타

실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나가야 살

수있다는말을했다 는것에 대해서

도 필리핀 여가수가 당시 이들이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고의성도인정하지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도 세월호처럼 조난 선박

에 탄 승무원들이 수난구호를 해야

하는의무자가 아니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 선박 승무원에게 적

용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

난구호법 해당 조항을 전제로 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에대해서도자연스럽게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이 선장의 주요 죄

명인 살인이 무죄로 인정될 때를 대

비해 1차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차례로 무죄 판결이 나

오고 2차예비적 혐의로적용된유기

치사 상이간신히인정됐다.

/공지영 강영훈기자 jyg@kyeongin.com

세월호유가족들의 잔혹한하루

누가내 아이를죽였나… 법원이살인 등의혐의로구속기소된세월호선장이준석(69)씨에게징역 36년을선고한 11일

오후, 세월호침몰사고로희생된단원고학생들이안치된안산하늘공원을찾은유가족이사고로희생된자녀의사진을어루만지고

있다. /하태황기자hath@kyeongin.com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은수색중단요청 발표에 애써 슬픔을억눌렀지만

승무원선고를보고는분노를폭발했다.

11일 오후2시 30분,수원지법안산지원에마련한대형스크린을통해이준

석 선장등세월호승무원 14명에 대한판결을지켜보던 유가족 22명은 결과

를믿을수없다는듯한동안말을잇지못했다. 일부유가족은 말도안된다.

그럼우리애들은누가죽인거냐 며 대체몇명을죽여야살인죄냐 며오열

했고,일부유가족들은자리를박차고법정밖으로나가며거세게항의했다.

교직원성범죄절반, 학교안에서일어나

도대체몇명을죽여야살인죄인가

박승원도의원행감자료



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의범죄수익을추징하겠다

고 수차례 밝혔지만 실제 재판에서

는 추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지법에따르면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 일가 계열사 자

금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

년이 선고된 대균씨에 대한 범죄수

익 추징을 재판부에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균씨는 상표권

사용료, 자문료등의 명목으로청해

진해운등계열사 자금을빼돌린 혐

의로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5차례에 걸쳐 기소

전 추징보전을통해 숨진 유씨를비

롯한대균씨, 차남혁기(42)씨, 장녀

섬나(46)씨 등의 재산 1천200여억원

을 동결 조치했다. 당시 검찰은 범

죄수익을박탈하고, 세월호피해 회

복을위한 책임 재산을확보하기 위

해 보전조치를 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유씨 일가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묻겠다는것이다.

하지만 검찰은유씨 일가중유일

하게 붙잡은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을 뿐 정작 범죄수익 추징은

요구하지않았다. 검찰의기소전추

징보전 명령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

도검찰의 요구가 따로없어 추징을

명령하지못한상황이다.

관련 법에는 횡령 배임죄로 얻은

부패재산에 대한 추징금은 국가가

아닌 피해 회사에 돌아가도록돼 있

다. 대균씨의 횡령 범죄 피해회사는

청해진해운(횡령액 35억원)을 제외

하고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

상권을 청구해 다시 환수해가기도

어려운실정이다.

특히 검찰이 동결해 놓은유씨 일

가 재산 중상당수는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위해 민사상 가압류를 해놓

은 재산과 겹쳐 섣불리 추징조치를

하지못한이유로작용했다.

검찰은이 문제를놓고법무부등

과법률검토를가진 다음항소심 재

판에서추징을요청할지결정하겠다

는입장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보여주기식 으로유씨일가재산을

묶어둔것 그이상도이하도아니었

던셈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기소 전

추징 조치가 마치 세월호 책임재산

확보에 큰도움이 되는것처럼 언론

에 보도됐지만, 실상 국가는실익이

없다 며 횡령 배임 사건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법원에 신청한 것 자

체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

다 고밝혔다.

/김민재기자kmj@kyeongin.com

인천시 서구 공익요원이 함께 일

하는 직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나

경찰이행방을쫓고있다.

인천서부경찰서에따르면 11일오

전 8시45분께서구청 지하사무실에

서 공익요원 박모(34)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던직원조모(44 무기계약직)

씨의머리등을둔기로5차례때리고

달아났다.사건 직후조씨는인근병

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것으로전해졌다.

구청 문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이들은이 곳에서 10개월째 단둘

이근무해온것으로조사됐다.

/김주엽기자kjy86@kyeongin.com

50여명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희망을연주했고1천300여명

의청중은감동을선물로받았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

교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서열렸다.

평소에 받는 데 익숙했던 시각장

애인 단원들은 이날만큼은 베푸는

입장이됐다.

이들연주자앞에는악보가없다.

보이지 않으니 다 외워서 연주한다.

바이올린 연주자고주형(4학년)군은

악보도다 외웠고, 연습을많이 해

자신있다 며 나 때문에 함께 바이

올린을 공부한 누나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준 부모님에게 멋진 공연을

선물로보여주고싶었다 고말했다.

지휘자는 무대 뒤편 한 구석에서

벽을 보며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핀 마이크를통해 모든단원이 귀에

끼고있는이어폰에 전달되면 그소

리에맞춰연주가진행됐다.

이날 오케스트라에서는목소리가

바로지휘봉이었고, 악보는이미 단

원들의머릿속에있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귀에 익

숙한 동요메들리 아리랑과 애국가,

우리의소원은통일 을편곡해첫선

을보인통일의노래까지 1시간여동

안 진행된 이날 공연은모든이에게

희망과감동을안겨줬다. 한곡 한곡

이 끝날 때마다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로화답했다.

박기화 상임지휘자는 평소 도움

만받아오던장애인들이오늘만큼은

비장애인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는

날 이라며 프로연주자는아니지만

모두의 노력과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아름다운무대가됐다 고말

했다.

/김성호기자ksh96@kyeongin.com

인천시 연수구 주택가 인근의 식

당 주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을 당하

던중식당앞에있던 채권자부부를

차로치고흉기로찌른사건이 발생

했다.

11일 인천연수경찰서에따르면이

날오후2시께동춘동의고깃집앞에

서 이 식당 주인 이모(51)씨가 자신

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박모

(62 여)씨를 치어 넘어뜨리고, 길이

12㎝의 흉기로 박씨의 남편 정모

(62)씨의 가슴등을두차례 찔렀다.

이씨는112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

에 붙잡혔고, 피해자 부부는병원에

이송돼치료를받고있다.

경찰에따르면이씨는작년 8월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0만원에 이

건물을계약했다. 월세가몇 개월밀

리자 집 주인이 명도소송을제기했

고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졌

다. 경찰은이씨가 강제집행에 불만

을품고채권자부부에게이 같은일

을저지른것으로보고정확한 사건

경위를수사중이다.

/김명래기자problema@kyeongin.com

구의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위원

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공무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금

지하는 행동 강령 조례안을 연수구

의회가또다시보류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6대 의회에서

2012년 8월 이후 5차례 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모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올해 출범한 7대 의회 의원

들에의해다시보류된것이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제184회 임시

회에 올라온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안 을 보류하고 11일 회기

를마쳤다.

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

준식(옥련 1 2동, 동춘1 2 3동), 정

현배(선학동, 연수1 2 3동, 청학동)

의원이공동발의했다.

직무와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

한 (7조),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

한 (11조), 경조사통지와경조금품

수수 제한 (17조), 성희롱 금지

(18조) 등을 규정한 행동 강령을 위

반한 의원을누구든지 시의회 의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한내용이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올라

온행동강령 조례를보류하고다음

정례회때다루기로했다.

연수구의회 김선석 운영전문위

원은 행동강령 내용이 너무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보자는취지

로안건이 보류됐다 며 이 안건을

좀더 깊이 보고, 다음정기회 때올

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고 전

했다.

인천 광역 기초 의회 중 행동 강

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

(2011년 10월), 남구(2013년 5월 제

정), 강화군(2013년 10월), 남동구

(2013년 11월), 부평구(2013년 11

월), 옹진군(2013년 12월) 등이 있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10월 집

계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의회중78개의회가행동강령조례

를제정했다.

/김명래기자problema@kyeongin.com

제21363호 사회 23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이공명

11일 오후인천시남동구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혜광학교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를앞두고열린리허설에서학생들이

환하게웃고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장애이긴천사 희망을연주하다

악보없이모두외워서공연

지휘자목소리이어폰전달

곡끝날때마다 박수 화답

유씨일가범죄수익추징은말뿐?

연수구의회 행동강령 또보류

인천혜광학교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감동의무대

11일 오전 8시 48분께영동고속도

로서창분기점 인천방향 0.4㎞ 지점

에서 25 짜리트레일러가전복되는

사고가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이모

(72)씨가 숨졌고, 사고 수습 여파로

출근시간내내고속도로가정체됐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앞 차를 추월

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는 목

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조사하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 11시가 넘

어서야사고수습을모두마쳐 출근

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

말했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월세밀린음식점주인

법원강제집행에 앙심

집주인부부흉기폭행

영동고속도로서창분기점

트레일러전복운전자사망

직무관련위원회참여금지

의정활동제약우려의견에

다음정기회때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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